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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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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hope, job-seeking stress,

and job-search burnout of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and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based on two studies.

In Study 1, a survey was conducted on 368 physical education majoring students in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a, Gangwon-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Jeolla-do, and Jeju-do to validate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and job-seek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and job-search burnout.

In Study 2,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and job burnout was verified by data collected from 407 physical education



majoring students in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a, Gangwon-do,

Chungcheong-do, Jeolla-do, Gyeongsang-do, and Jeju-do.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and job-search

burnout, hope and job-seeking str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Second, grit

was found to control job-search burnout through hope and interaction. In conclusion,

the findings show the influence of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hope, job-seeking stress and job-search burnou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hope and grit in reducing job-search burnout of physical

education majori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mindset, hope, job-seeking stress, job-search burnout,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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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우크라

이나-러시아 무력충돌 등 이어지는 악재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7천명에 달하며, 그 중 20세∼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309천명에 달하는 것(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2)으로 나타났다. 즉, 오늘날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관련 스트레스는

과거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

할 때, 체육전공 대학생은 일반계열 대학생에 비해 진로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안성현, 2014), 고용 안정성 문제, 낮은 임금 문제, 사회보험 미

가입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김승재, 이지형, 원세림, 2020; 신진화, 2015)

이다. 또한 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정기적 채용보다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

도제식 채용 등으로 취업문이 협소한 분야가 많다(이윤경, 양기종, 유채연, 2020). 이러

한 현실은 체육전공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석일, 양성지, 2018). 그리고 취

업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타 전공분야의 취업으로

인한 부적응 등 인생 전반의 문제(Rudman & Gustavsson, 2012)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업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취업소진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송윤희, 송원영, 2017).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실패의 반복이나 장기 실업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스

트레스(김명옥, 박영숙, 2012; 김진영, 2020), 취업준비 과정에서 또는 취업관련 문제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김진영, 2020; 박우영, 이병관, 2020). 이러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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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근래와 같은 경제불황 시기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희, 전경숙

(2015)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강신욱, 2015; 박

경란, 박호란, 2005; 변은경, 윤숙자, 김경희, 2014)이 항상 같은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

기 때문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는 지역별, 상황별로 다양한 시점의 조사연구가 반

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진에 대한 탐색은 ‘니트족(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노

력을 포기한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 ‘N포세대(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

들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의미의 신조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도 연결될 것으

로 보인다.

소진은 장기간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로 피로감,

집중력 감소, 판단력 저하, 무능감, 위축, 냉담, 비관주의, 자존감 감소 등 다양한 증상

을 동반한다(임수진, 김해숙, 2011; 최혜윤, 김은하, 2017; Figley, 2002; Stebnicki, 2010;

Maslach, 1979). 즉, 소진은 단기간의 스트레스나 압박이 아닌 장기간 누적되어온 스트

레스에 의해 발생하며, 선행연구들(손윤실, 김정섭, 2017; 송영숙, 2018; 유계숙, 신동우,

2013; 이현숙, 배상윤, 2019; Maslach & Jackson, 1981; Michalec, Diefenbeck, &

Mahoney, 2013; Smith, 1986)을 통해 그 기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와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따른 소진을 살펴왔음에도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스

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지영, 장유진(2021)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소진 척도가

개발(송윤희, 송원영, 2017)된 이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한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에 관한 탐색은 의미 있다. 다만, 관련 요인들

과의 차원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척도의 구성요인 중에서 신체적,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탈진 요인에 집중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대학생에게 있어 취업은 인생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

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진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김규태, 202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

구에서 소진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자기효능감(이정아,

민희정, 2019; 조현주, 박경애, 2007; Bilge, Dost, & Ҫetin, 2014), 자기조절능력(김수정,
문혁준, 2020; 정현희, 2017; Seibert, May, Fitzgerald, & Fincham, 2016),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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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진, 김민영, 2016; 오진경, 김상림, 2020; 류경, 김종경, 2016), 낙관성(김준, 이정표,

2021; 조주복, 권용수, 임운, 2017; 우수경, 2016;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열

정(김순영, 김기동, 2021; 박민수, 신현태, 2017; 박중길, 김경원, 2013; Vallerand,

Rousseau, Grouzet, Dumais, Grenier, & Blanchard, 2006) 등이 있다. 즉, 부정적 정서

의 감소에 대하여 인간의 긍정적 측면이 가진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다(박민수, 신현태, 2017; seligman, 2002).

우리는 ‘긍정’이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정용각(2010)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은 인간의 행동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다양한 긍정적 심리요

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긍정적 심리요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Dweck(2006)에 의해 처음 소개된 마음가짐

(mindset)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행복감과 성과를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긍

정적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김현주, 2020; 박지영, 이창식, 2013; 이희경, 2007). 마음

가짐은 성장마음가짐(growth mindset)과 고정마음가짐(fixed mindse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장마음가짐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재능과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

고정마음가짐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능력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현주, 김형석, 김덕진, 2019; 현종환, 김덕진, 2019).

이러한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장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연구들(김하영, 2020; 이정아, 탁진국, 2018; 한수정, 박상희, 2020; Crum,

Salovey, & Achor, 2013; Dweck, 2006)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정마음가짐은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유초붕, 안홍민, 2019), 스트레스는 고정마음가짐을 높인다는 연구(이항,

김준환, 2022)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성장마음가짐이 높은 대학생은 소진을 경험

하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 성공하는 경향이 높고 성장마음가짐이 낮은

경우에는 의지감소, 우울, 중도포기를 경험하기 쉽다는 연구들(김규태, 2020, 2021;

Dweck, Walton, & Cohen, 2014; Yeager & Dweck, 2012; Hodge, Wright, Bennett,

2018)을 통해 마음가짐이 가진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직장인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상담사의 감정적

스트레스와 소진과 관련한 연구들이며, 체육분야에서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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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 김덕진, 2022)를 제외하면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나 소진과 관련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음가짐을 제시한 Dweck(2006)은 성장마음가짐이 장애

물에 도전하는 과정을 배움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실패에 연연하기보다 진전을 위한 노

력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김태정, 장형심, 2020). 따라서 체

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이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심리적 대처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섭(2013)은 취업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긍정심

리자본을 제시하였고, 조윤서(2019)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긍정심리자본을 꼽았다. 이들이 제시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

리학에 기초하여 Luthans, Luthans, & Luthans(2004)가 제시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

심리자본의 구성요인 중 장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목

표달성에 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희망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희망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도출하고, 이 경로에 자신을 동기화 시키는 능

력을 말한다(백혜경, 양명환, 2018). Snyder(2002)는 희망이론을 통해 희망을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한 방법을 개념화하는 능력인 경로사고와 목표를 향해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에너지인 주도사고로 설명하였다(백혜경, 양명환, 2018). 이러한 희

망은 진로 및 직업발달의 긍적적 지표로써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

으로 전망하는 인지와 정서에 주목한다(Bruininks & Malle, 2005). 특히 취업과 관련하

여 희망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기반을 다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며(Juntunen

& Wettersten, 2006), 외적 장애물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능동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특

성이다(김현미, 임은미, 2017). 그러나 일에 대한 희망은 낙관성보다 더 미래지향적이며

자기주체성이 더 높다(Juntunen & Wettersten, 2006)는 것이 밝혀지고, 일과 관련된 동

기의 과정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음에도 다른 요인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안윤정,

서지윤, 2013). 이에 대해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탐색한 결과 총 56편의 관련 연구 중 희망과 진로변인을 탐색한 연구가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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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함을 밝히며 희망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가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강경연,

이제경(2017)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백혜경, 양명환(2017)은 운동선

수들의 운동열의를 예측하는 긍정심리자본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희망이 가장 큰 기

여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여 긍정심리자본에서 희망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간의 관계를 밝힌 하동현(2018)의 연구에서 희망은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및 낙관성 간에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함을 보고하여 긍정심

리자본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단순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 취급하기보다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소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

자 하였다.

한편, Orosz, Péter-Szarka, Böthe, Tóth-Király, & Berger(2017)는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마음가짐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성장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장마음가짐을 향상시키더라도 두 달이 지나자 모든 효과가 사라졌

다는 것이다. 또한 박수지, 정철(2019)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마음가짐의 차이가 더뎌

짐을 확인했다. 즉, 마음가짐만으로는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나 취업소진의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투지(grit)를 설정하였다.

투지는 실패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관심

을 유지하는 심리적 특성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즉, 투

지는 장기적인 목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끈기이자 목표에 집중하는 열정을 의미하

며, 성장에 대한 믿음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회복력 및 동기가 합쳐져 이끌어내

는 열정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장기간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학업과 진로 목

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발휘하도록 한다(Duckworth, 2016).

투지는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부정적 요인(탈진, 소

진, 스트레스, 우울 등)들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요인(학업성취, 자신감, 회복탄력성, 운

동지속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강현우, 장세용, 2021; 김길식, 이호

성, 2021; 김현주, 강상범, 김덕진, 2018; 이수경, 2016; 최효선, 양수진, 2018; Credé,

Tynan, & Harms 2017; 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Duckworth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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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ins-Gough 2013; Vainio & Daukantait, 2016)을 통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투지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 역할과

동시에 장기간 이어지는 재학기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의 지속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와 취업은 최우선 목표이기

도 하면서 인생전반에 걸친 장기적 목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청년실업

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체육전공 취업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나 취업소진은 타 계열에 비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N포세대’나 ‘니트족’을 양산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나 소진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이나 직무에 집중하여 연구되어졌고, 취업

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준비나 진로탐색, 전공만족 등의 요인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정작 취업소진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

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인 취업소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이를 촉매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두 편의 연속된 연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마

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투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의 관계를

구명하고, 투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보

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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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1) 체육전공 대학생(physical education majoring students)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을 신체활동과 이론적 지식을 병행하여 학습, 훈련하

는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2년제∼4년제 대학교의 학생을 의미한다.

2) 마음가짐(mindset)

마음가짐은 Dweck(2006)이 말한 개념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마음가짐은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으로 구분하며 성장마음가짐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고정마음가짐은 능력이란 것은 변화되지 않

고 고정되어 있어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다.

3) 희망(hope)

희망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도출해내고 이러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백혜경, 양명환, 2018; Snyder, 2002)으로 불투명한 취업

과 진로라는 미래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동기를 불어넣는 원동

력으로 진로 및 직업발달의 긍정적 지표이다(김현미, 임은미, 2017). 본 연구에서는 긍

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 중 장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희망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취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

스트레스란 육체적, 정서적 요인 또는 유기체의 항상성을 파괴시키는 내부 및 외부로

부터의 위해한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자극들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의 총체로 정의된

다(유승흠, 2008).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 및 취업의 실패 등에서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적개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이상과 고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무기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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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고혈압 등의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으며, 취업소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송윤희, 송원영, 2017; 현승권, 2016).

5) 취업소진(job-search burnout)

취업소진은 취업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정서 및 신체적 힘이 고갈되어 탈진한 상

태이다(송윤희, 송원영, 2017). 취업소진은 탈진, 반감, 무능감, 부정적 신념, 비인간화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차원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

적, 정서적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 탈진을 취업소진으로 사용하였다.

6) 투지(grit)

투지는 장기적인 목표에 도전하는 끈기와 오랜 시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열정을 의미한다(Duckworth, 2016). 투지는 G(growth mindset, 성장마음가짐),

R(resilience. 회복탄력성), I(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동기), T(tenacity. 끈기)의 약자

들을 결합한 용어로 실패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는 심리적 특성이다(강상범, 김덕진, 2019; Duckworth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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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체육전공

1) 체육의 어원과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2)에서는 체육을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 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운동’, ‘육체의 건전한 발육을 꾀하는

교육, 스포츠, 체조 따위의 신체 활동에 의하여 건강의 유지ㆍ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육에 대한 연구는 18세기∼19세기 초 몇몇 체조가들에 의

해 체조(gymnastics)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체육이란 용어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델사르트(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physical education(체육)’이라는 용어는 1831년 존 와렌에 의해 처

음으로 사용되었다(안용길, 2016). 또한 체육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서

양으로부터 신문화가 도입될 무렵, ‘physical educatio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

으며(손환, 2002),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32년(1895년) 교육조서에 체조가 포함되면서 지

육, 덕육, 체육의 3육 중 하나로써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권욱동, 유근직, 김은미, 이학

준, 2008; 나현성, 1985). 하지만 체육이라는 용어는 체조, 보건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왔으며, 1930년대를 지나면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인간을 조화롭게 성장시킨다는 개

념으로 대중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권욱동 등(2008)은 우리나라 체육의 개념 및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체육은 여러 시기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과 개념을 정립해 왔으며,

그 분야와 관심사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고, 현재는 인간의 삶 전체에서 중

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즉, 체육의 개념은 시대적 가치, 사상, 문화 등과 관계하며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것이며, 시대사회적 요구가

적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그 근본에는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의 교육과 성

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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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제 1기
(1896∼1945)

일본에 의해 주도된 식민지 체육을 통해 순종하는 인간을 육성하려는
체육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로 오히려 이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스포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됨.
체육은 체조를 중심으로 위생, 보건을 내포하는 개념을 지닌 시기.

제 2기
(1946∼1960)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교육의 성격.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목표 강조.
대학에서 체육학과 개설, 한국체육학회 설립 등 학문분야로써 체육.

제 3기
(1961∼1980)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 고조의 시기.
체육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수준 향상.
사회적 활동, 모두를 위한 체육의 개념
(사회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sports for all).

제 4기
(1981∼현재)

레저활동으로서의 체육, 스포츠 산업, 스포츠복지의 평생체육.
체육교육보다 스포츠 과학의 견지에서 체육을 이해.
학문적 세분화(체육학, 체육교육학->레저스포츠학,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의학 등) 진행.

출처: 권욱동 등(2008)의 연구에서 발췌

표 1. 우리나라 체육의 시기별 개념 및 특징

2) 체육전공 학과

앞서 살펴보았듯 체육은 역사를 거치며 세분화, 전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학과나 전공 또한 수많은 학과명과 전공명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2020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자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대입정보포털 검색을 통해 전국의 체육전공 학과를 살펴보면 대계열(예체능)-중계

열(무용, 체육)-소계열(체육)로 정렬시 관련 학과명으로만 160개 이상(2020년도 178건,

2021년도 167건)의 학과와 전공이 검색된다. 특히, 체육학이나 체육교육학 뿐만 아니라

경호, 무도, 무용, 헬스케어, 스포츠과학, 레저스포츠, 스포츠매니지먼트, 운동처방, 건강

재활, 사회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의학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골프, 태권

도, 검도, 유도, 해양스포츠, 항공, 격기 등 종목에 따른 학과 및 노인체육, 특수체육, 청

소년지도 등 사회적 역할을 융합한 학과들도 존재하며 이 수는 매년 증가 및 감소를

거듭하며 정제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승희, 이양구(2015)에 따르면 대학 체육전공학과의

확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매우 두드러진 급팽창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대

중화에 수반되는 진학률의 상승 그리고 체육학과 관련된 학문적 발전과 시대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새로운 학과의 창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에 그 배경이 있다 하였다. 다만, 급속한 양적 팽창은 질적 측면의 발전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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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하나의 분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의 체계 정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

적하기도 한다(김진희, 2010; 최의창, 2008, 2011).

3) 체육전공 취업시장

대학생 시기는 학업의 성취는 물론 장래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한 명의 어엿한 사

회인이 되기 위한 성장기와 탐색기를 지나 각자의 전공과 특기 등을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강신욱,

2015;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팬데믹 영향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사정이 녹록치 않은 실정으로 박광호

(2021)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청년 고용률은 54.3%이며,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중이고, 특히 계열별 괜찮은 일자리(적절한 임금,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장 제도 등이 잘 되어있는 일자리)에 대한 비율 및 취업경로가 체육전공

취업시장이 가장 취약함을 보고하였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대학 졸업생,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날이 갈수록 협소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계열에 비해 체육전공 대학생들에게 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을 가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체육, 스포츠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그림 1. 체육계열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탐색적 분석(박광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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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은 부족한 대표적 분야

(신진화, 2015)라 하였으며,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자체는 다양하지만 불안정한 고용형태

와 낮은 임금 문제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승재 등, 2020). 또한, 이윤경

등(2020)은 체육전공의 경우 일자리 특성상 정기적인 채용보다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 도제식 채용 등으로 취업문이 협소한 분야가 많다고 하였으며, 김현석

(2010), 김미란, 민주홍(2011), 최영환(2016) 등은 타 계열 대비 체육전공의 취업률이 저

조하고 취업까지 걸리는 소요시간도 가장 길다 하였고,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2008)은

타 전공계열과 달리 체육전공의 노동시장은 협소하다고 지적하였다(김승재 등, 2020).

이러한 체육전공 취업시장의 현황에 대해 박광호(2021)는 체육전공 대졸자의 취업률

은 68.4%로 전체평균 63.3%를 상회하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직장 안정성을

따져보면 43.6%로 전체 평균 50.6%보다 낮게 나타나며, 특히 프리랜서의 비율이 전체

평균의 4배 가까이 높은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즉, 체육전공은 타 전공에 비해 대학

졸업 후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고, 잦은 이직, 낮은 연봉, 사회

보험 미가입, 뚜렷한 호경기와 불경기로 인한 불안정한 수익 구조 등의 약점이 많다(최

영환, 2016)는 것을 감안하면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 마음가짐

1) 마음가짐의 개념

마음가짐은 Dweck(2006)의 저서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마음가짐은 인간의 정신활동은 대부분 무의

식인 내재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적(암묵)이론(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과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신념을 가지고 각자 서로 다른 심리적 세계를 만들고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자기이론(self-theory)에 기반

을 두고 있다(최재수, 오미경, 2018).

내재적 이론은 정체이론과 증진이론으로 구성되며, 정체이론은 인간의 지능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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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견고하게 고정된 내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론이며, 증진이론은 지능은 점차 증진시킬 수 있고, 노

력과 적절한 전략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최재수, 오

미경, 2018). 이러한 내재적 이론을 기반으로 Dweck(2006)은 마음가짐이라는 대중적 개

념의 용어를 새로이 제시하면서 마음가짐은 ‘자신의 능력과 지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으로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 또한 마음가짐의 출발점은 인간의 지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내

재적 이론에 있으나 마음가짐은 단순히 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능력(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에 대한 변화가능성의 신념체계로 이해할 수 있게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교육학 또는 일반심리학의 범주를 넘어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마음가짐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종환, 김덕진, 2019).

2) 마음가짐의 특징

마음가짐은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은 특징과 차이를 보인다.

구 분 성장마음가짐 고정마음가짐

지능(능력) 가변적이고 점차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견고히 고정된 내적 실체를 가진 어떤 것

목표지향성
§학습목표
§역량개선 및 학습내용 통달이 목표

§성과목표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가 목표

노력,
학습전략

§노력을 성장을 위한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

§노력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내가 부족
§노력을 재능 부족의 증거로 간주
§노력이 필요하다는 첫 신호에 과제 포기

도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움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
§실패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
§어려운 과목의 성적이 높음

§익숙한 도전만을 추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전과 자신의 관련성을 낮추고 가능한
도전을 회피
§어려운 과목의 성적이 낮음

실패(좌절)
에 대한
반응

§성장의 기회로 인식
§배울 점을 찾고 다음 과제에 적용
§좌절시간이 짧고 열등화 빈도가 낮음
§성취지향적 반응
§자신의 전략이나 기술의 부적합함으로
해석하여 배움의 원천으로 여김

§실수를 숨기려 함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학습을 포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짐
§실패를 지능이나 재능 부족으로 해석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
§영구적인 것으로 잊을 수 없는 상처

표 2.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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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능(능력)에 대해 성장마음가짐은 노력하면 언제든지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고정마음가짐은 내적 실체가 견고히 고정되어

있둘째, 목표지향성이 다르다. 성장마음가짐은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배움과 숙달을 중

요시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과제를 익히고, 새로운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

신의 유능함을 증진시키는 학습목표(숙달목표)를 지향한다. 반면 고정마음가짐은 자신

이 타인보다 유능하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크며,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고,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성과목표(수행목표)를 추구하여 때론 안

전하고, 실수가 없는 방식을 택한다.

셋째, 노력에 대한 해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성장마음가짐은 노력을 성취의 필수요

인으로 간주하고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고정마음가짐은 노

력을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간주하여 과제를 시작한 후 노력이 필요하다

는 신호가 오는 지점에서 과제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넷째, 도전에 대한 접근 태도가 다르다. 성장마음가짐은 도전을 학습 및 성장의 기회

로 보며, 새롭고 불확실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실패위험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

워 접근한다. 고정마음가짐은 성공이 불확실한 도전은 회피하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도전을 선택한다.

다섯째,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은 실패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다르다. 성장마

음가짐은 실패나 좌절 등의 어려움은 처리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이며, 또 배움의 원천

이 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부족이나 잘못

§자기개선을 위한 노력증가로 수행이 개선
§좌절의 지속시간이 김
§자기 열등화 빈도 높음
§노력은 감소하며 방어적 태도는 증가

과제에
대한 태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시작하고 몰입
§배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방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대응

§몰입도가 낮음
§하위수준의 학습전략, 피상적 접근

비판에
대한 태도

§학습과정 내의 지원요소로 생각
§노력귀인을 통해 행동을 교정

§위협을 느끼고 회피
§부정적인 결과를 능력에 귀인하여 행동
의 교정이 제한적

자기개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래를 위해
높은 기대와 노력을 함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함

타인의
성공

§협력을 긍정적으로 생각
§유능한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함

§협력을 꺼림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함

평가에
대한 태도

§특별한 한 시점에서 기술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예측 판단하는
것으로 인식

출처: 최재수, 오미경(2018)과 김현주(2020)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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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략 등에서 찾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믿음으로써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을 지속하게끔 한다(Dweck, 2000). 반면 고정마음가짐은 실패를 겪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비하하게 되고 수치심, 우울감, 불안 등의 부정적 심리와 자기 열등화

에 빠지기 쉬워 실패를 숨기거나 도전을 포기하거나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등의 방어적

태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여섯째, 과제 난이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성장마음가짐은 높은 수준의 과제를 통

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호하지만 고정마음가짐은 실패 회피, 타인의 평가

절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익숙하고, 수준이 낮은 과제를 추구한다.

일곱째, 타인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성장마음가짐은 비판을 통해 배

움과 개선을 추구하지만, 고정마음가짐은 비판을 듣게 되면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반응

을 보인다.

여덟째, 자기개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성장마음가짐은 자신의 능력을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개발에 노력을 쏟을 수 있지만, 고정마음가짐은

자신의 능력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개발보다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행

동의 반복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홉째,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성장마음가짐은 타인의 성공에서 배

울 점을 찾고 그 사람과 협력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잡으려 하지만 고정마음가짐은 타

인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 위협요소로 바라보게 된다.

열 번째,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은 시험이나 평가 이후 나타나는 태도가 다르

다. 성장마음가짐은 시험의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 단지 특정 한 시점에 대한 능력의 측

정으로 여기며, 그 결과에 대해 노력을 들이고 지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고정마음가짐은 한 번의 시험, 또는 한 번의 평가가 자신의 가

치를 영원히 결정지으며, 그 시험점수는 영원하다고 믿는다.

이상에서 마음가짐의 특징 비교를 정리하면 성장마음가짐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Baldridge, 2010),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며(Ong, Edwards, & Bergeman, 2006), 성

취목표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현종환, 김덕진, 2019),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며(류솔립, 2015; Snyder, 200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보의 탐색과 획득에서 만족을 느끼고(McCutchen, Jones, Carbonneau, &

Mueller, 2016), 실패나 좌절 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잘 견디며(김인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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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배움에 초점을 두고 방해요인을 만나면 탄력적

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Dweck, Chiu, & Hong, 1995).

반면, 고정마음가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고 타인에 비해 우위

에 서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며(Dweck & Leggett, 1988; Roedel & Schraw, 1995), 실

패나 좌절 등 장애물을 만나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을 하게 된다(김준수,

2017). 또한, 사고와 행동이 초기정보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부적응적 동기를 유발하며,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오주원, 2019). 결국 고정마음가짐이 높으면 성장과 발전

보다는 회피와 도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3) 체육학 분야에서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업성취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한 연구(이정림, 권

대훈,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마음가짐의 관계를 밝힌 연구(이서정, 신태섭, 2018)

등 일반적인 학습상황이나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교육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

만, Atwood(2010)는 동일 학생들이 가지는 학업측면과 운동측면에서의 마음가짐을 비

교한 연구에서 학업적 능력(지능)의 성장 가능성보다 운동능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여 마음가짐이 운동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음을

밝혔고, Potgieter(2012)는 엘리트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대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장마음가짐이 고정마음가짐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대

처가 가능하게 했음을 밝히며 스포츠분야에서도 마음가짐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국내 체육학 분야에서도 마음가짐을 변인으로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주, 강상범, 김덕진(2018)은 청소년 검도선수의 마음가짐과 투지의 관계에서 성취목

표성향의 매개효과를 구명했고, 원영식, 김은지, 허정훈(2019)는 야구선수의 마음가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학 분

야의 여러 연구들(강유신, 이근모, 2019; 김길식, 이호성, 2021; 김현주 등, 2019; 원영식

등, 2019; 이영주, 김덕진, 2020; 최귀정, 이현수, 2020; 현종환, 김덕진, 2019; 현종환, 김

현주, 김덕진, 2020)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체육학 분야에서도 마음가짐은 다양

한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장마음가짐은 다양한 요인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



- 17 -

정마음가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요인간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4) 마음가짐에 대한 비판적 견해

앞서 살펴보았듯 Dweck(2006)이 마음가짐을 성공과 성과의 중요 요인으로 제시한

이후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교육계와 심리학계에의 관심이 높아

현재도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Kent(2018)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성장마음가짐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타인과의 관계나

주변 환경에서 오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르웨이의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성장마음가짐 향상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 후 수학 학습

성취도에 대한 성장마음가짐의 영향을 탐색한 Bettinger, Ludvigsen, Rege, Solli, &

Yeager(2018)의 연구에서는 애초부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과 우수한

수학 성적을 나타내고 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마음가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Orosz 등(2017)의 연구에서는 3주간 성장마음가짐에 대해 교육받은

학생들의 동기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증가하였지만, 두 달이 지나자 이 모든 효

과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Chao, Visaria, Mukhopadhyay, & Dehejia(2018)는 인도 저소

득층 초등학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성장마음가짐에 대한 학습을 기준으로 두

반으로 나누고 다시 그들을 출석률에 따른 보상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성장마

음가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성적향상에 있어서 출석에 따른 보

상이 없는 그룹과 원래부터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성장마음가짐이 아

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장마음가짐에 대해서 개인

의 특질로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 영향

력의 지속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적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

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Dweck은 2015년 ‘EducationWeek’지에 기

고한 글을 통해 마음가짐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

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노력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

든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장마음가짐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없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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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

1) 희망이론

과거 희망에 대한 연구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포함하는 단일 구조로

희망을 정의하였다(백혜경, 양명환; 2018). 초기의 희망은 목표를 위한 긍정적 기대(조

한익, 2009; Breznith, 1986; Gottschalk, 1985)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Snyder(2002)는

희망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도로 희망이론을 제시하였다. 희망이론에서 희망은

목표를 희망은 목표를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능력(목표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능력(경로사고),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

하여 지속하는 능력(주도사고)에서 드러나는 인간 강점을 의미한다(추병완, 최윤정,

2018; Lopez, Rose, Robinson, Marques, & Pais-Ribeiro, 2009).

이들 중 주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적 요소

(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가 되며, 경로사고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방해물을 만났을 때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지각을 의미한

다(백혜경, 양명환, 2018). 즉,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로사고와 주도

사고 모두 필요하며, 이들 2가지 사고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추병완, 최윤정, 2018).

2) 긍정심리자본에서의 희망

긍정심리학에 기초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조직행동연구(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조직원들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여 성과개선을 위해 발달, 관

리 및 측정가능한 사람의 긍정적인 강점과 심리적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Luthans

& Church, 2002).

Luthans, Avolio, Avey, & Norman(2007)은 긍정심리자본을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

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효능감, 현재와 미래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치인

희망, 목표를 향한 충분한 동기와 필요한 순간에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낙관성, 어려움

에 처했을 때 이를 인내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탄

력성의 복합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들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들

은 각각 이론적으로 독립된 개념들로 연구(김영호, 2004; 최미리, 이양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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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1977; Snyder, 2000)되어왔으며, 이에 대해 Luthans, Avolio, &

Walumbwa(2005)는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통합적

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정재은, 2018).

하지만 구성요인별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적인 차원보다 구성요인에 따른 개별적인 차원에서 현상

을 연구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구성요인들 사

이에서도 인과관계가 발생함을 보고한 하동현(2018)의 연구, 희망과 자기효능감을 구별

해내려고 했던 Juntunen & Wettersten(2006)의 논의, 낙관성과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낙관성은 경로과정을 다루지 않으며, 자기효능감도 무엇을 어

떻게 할지와 관련된 경로사고를 포함하지 않아 희망과는 차별점이 있다는

Snyder(1994), Carver & Scheier(1986)의 주장 등을 볼 때 무조건 4가지의 개념을 하나

의 상위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희망은 개인이 어떠한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정서

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계획했던 일에 기대했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Snyder,

Cheavens, & Sympson, 1997). 쉽게 말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했던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 동

기부여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권순만, 2017).

이상훈(2015)에 따르면 희망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비슷하지만, 희망은 목표 달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르기 때

문에 긍정심리자본에서 자기효능감과 구별되어 다루어지는 하위요인이다. 희망은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목표에 따라 결심, 열정, 상황 등

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Luthans et al., 2007). 따라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동기부여 등에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김아람, 2017),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더 잘 만들어 내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강한철, 2015).

이와 더불어 희망이 가진 중요성을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백혜경, 양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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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 운동선수들의 운동열의를 예측하는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들 중 희망의 기여도

가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신현숙, 정혜경(2019)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 중 희망

과 회복탄력성만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정아, 서인의,

연지영, 최정일(2018)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희망과 자기효능감만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박진영, 이신복

(2022)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희망만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구(2013)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 중 지식관리 행동

의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희망뿐으로 나타났으며, 남현준(2018)의 연구에

서는 희망이 소진의 하위요인 중 비인격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영준,

박금주(2019)는 20대 청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

를 통해 희망이 재취업태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다. 신현숙

(2020)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감소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공존활력 효과를 분석하여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 중 희망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이양주

(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검도선수들의 탈진에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 중 유일하게

희망만이 유의한 탈진 감소효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4가지 구성요인의 통합개념으로 긍정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긍정심리

자본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성요인 각각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희망은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기반을 다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추

진력을 제공(Juntunen & Wettersten, 2006)하며, 진로나 취업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늘

날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특성이다(김현미, 임은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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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

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팽팽한’, ‘좁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tringer(strictus,

stringere)’에 기원을 두며 14세기부터 ‘stress’라 불렸다(윤종희, 정원주, 1997). 또한 15세

기에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압력, 압박’으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 ‘곤경, 역경’등

어려움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강경훈, 2010). 현대에 사용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

념은 Selye(1956)에 의해 과학적, 의학적인 개념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어떤 요구에 대한

불특정한 반응’, ‘적응 증후군’, ‘스트레스원에 대한 유기체의 소모적 반응’이라 하였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정의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적응하기 어

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 긴장 상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스트레스란 한 인간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긴장상태로 개인의 심

리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

기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각종 신체, 정신질

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현승권, 2016).

2) 스트레스의 구분 모델

Lazarus & Folkman(1984)는 심리학적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1) 자극접근 모델(stimulus-based model of stress)

스트레스를 객관적인 물리적 위험 또는 개인의 심리적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외

부적 사건이나 환경적 자극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촉발하는 자극으로는 자연재해, 실패, 질병, 중요한 대상의 죽음, 사회적인 변화, 일

상에서의 고민거리 등이 해당한다(강해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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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접근 모델(response-based model of stress)

Selye(1956)에 의해 제시된 모델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

한 대처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 심리적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스트레스원

은 개인의 반응을 촉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환경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

서적인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강경훈, 2010).

(3) 상호작용접근 모델(transactional-based model of stress)

Lazarus & Folkman(1984)이 제시한 모델로 자극접근 모델과 반응접근 모델의 취

약점을 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다룬다. 이 모델에서는 환경과

유기체의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과 인지

적인 평가가 가능하다(황성원, 1998).

이상을 정리하면, 스트레스는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협하고 적응과 균형을

흔드는 긴장상태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을 발

생시킬 수 있다.

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대학생활은 대학생들이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성인으로서의 틀

을 형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경필, 심미

영, 2015; 백은주, 조규판, 2017). 이 시기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대학생활 적응, 학업의 성취, 주변 상황에의 대처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

아지게 되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조선희, 전경숙,

2015). 특히 서인균, 이연실(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94%가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증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까지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결국

학년 구분 없이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김진영,

2020;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백은주, 조규판, 2017), 졸업 후에까지도 겪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천만봉, 이종구, 김영생, 정연순, 2012).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지연옥, 2018). 취업스트레스의 정확한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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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취업실패의 반복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이재연, 2014). 또한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불안 등 평형상태가 무너지는 상태(이건민,

2019; 이용길, 강경희, 2011; 황성원, 1998; 황성혜, 박종구, 2009),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

한 사람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취업의 실패로 실업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김명옥, 박영숙, 2012; 김진영, 2020), 취업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혹은 취업에 관련된 문제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김진영, 2020; 박우영,

이병관, 2020) 등으로 정의되며, <표 3>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

리하였다.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준비나 행동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김명옥, 박영숙, 2012), 과도한 취업스트레스는 걱정, 우울, 무기력감을 나

타내는 정서적 장애와 자신감 저하, 성적 저하 등을 유발하여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성경, 2003; 백은주, 조규판, 2017). 적절한 수준의 스트

레스는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

를 위태롭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는 허보미(2017)의 말처럼 오늘날 대학생들

에게 취업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따

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중요

연구자 취업스트레스

황성원(1998)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

박미경,
이현림(2008)

졸업 후에 있을 취업 관련 문제들로 인해 대학생활 도중 신체적·심리적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와 긴장감 혹은 불안을 느끼는 상태

배주윤(2009)
학업과 졸업 후의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와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

강경훈(2010)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이미숙(201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내·외적 요구에 따라
개인의 인지와 적응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정서, 행동상의 반응

서정희(2012)
대학졸업 예정자이거나 최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결정 중인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동반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

박은혁,
이용택(2013)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

이재연(2014)
취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나 고통

출처: 김상식(2019)의 연구에서 발췌 및 재구성

표 3.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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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박윤미, 양지인, 2019; 신현숙, 구본용, 2001).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다

양한 문제 및 갈등,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인의 세계를 준비하는 시기이며(윤성원,

2008), 특히 전공의 학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 탐색 및 선택, 필요한 직무능력의

배양과 향상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수행해야하는 시기이다(서희정, 윤명희,

2014). 따라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로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알려진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받는 취업스트레스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5. 취업소진

1) 소진

소진은 정신과 의사였던 Freudenberger(1974)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과도한 업무

등의 요구로 인해 점점 지쳐 의욕저하, 피로감, 좌절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과 고

갈, 무력감, 절망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를

의미(송윤희, 송원영, 2017;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Maslach & Jackson, 1981)하

며, Schaufeli, Martez, Marques-Pinto, Salanova, & Bakker(2002)처럼 열의나 활기의

반대 개념으로 소진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소진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고갈 상태로, 피로감과 같은 신체적 문제, 집중저하, 판단력 문제, 무능감, 냉담,

짜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최혜윤, 김은하, 2017), 소진을 겪게 되면 잦은 짜증과

급격한 감정기복으로 주변과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어 성과의

감소를 경험한다(최혜영, 2010; 최혜윤, 김은하, 2017; Maslach, 2003).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하는 소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Maslach & Jackson(1981)은 소진을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개인성취감의 감소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증

후군이라 하였다. 탈진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서적 에너지 고갈에서 오는 극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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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피로감, 비인간화는 타인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 개인성취감의 감소는

자신감을 잃고, 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진은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피로와는 달리 이들에 장기간 노

출되면서 발생하는 만성적 현상으로 자원보존이론(개인 자원의 고갈 또는 자원의 손실

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 직무-개인 적합도 모델(개

인 능력과 직무 욕구간의 불균형 또는 개인의 기여도와 보상간의 불균형에 의한 소진)

을 활용하여 설명되었다(최혜윤, 김은하, 2017; Figley, 2002; Stebnicki, 2010). 즉, 소진

의 원인은 개인의 자원이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나 자기의 기준 또는 기대와

는 다른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소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

게 되며 이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 취업소진

소진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교사, 사회복지사, 서비스직, 일반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최혜영, 2010). 또한 구조화

되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운동선수나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Schaufeli & Taris, 2005)는 견지에서 운동소진, 학업소진 등도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최종단계인 대학생들에 있어 학업이나

운동과 관련된 소진 이외에도 다양한 소진에 대한 연구 제언(이선혜, 2017)이 있었으며,

송윤희, 송원영(2017)은 이제까지의 소진 측정도구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

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현상을 측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대학생의 취업소

Freudenberger & North(1985)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2022) 내 용

자기증명에 대한 강박 단계
열광 단계

관계되는 일 이외의 다른 것에
는 관심도 없고 아무 것도 요
구하지 않음

과도한 업무 단계
욕구 무시의 단계
갈등의 이동 단계

침체 단계 희망의 요소를 상실
가치의 수정 단계
문제 거부의 단계

좌절 단계
자신이 하고자 설정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됨

철회 단계
행동의 변화 단계
비인간화 단계

무감동 단계
좌절에 이은 점진적 정서이탈
의 단계내적 공허함 단계

우울증 단계
절망 단계 침제의 반복, 포기에 사로잡힘

소진 증후군 단계
출처: Freudenberger & North(1985)의 연구 및 한국상담심리센터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4. 소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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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함과 동시에 취업소진을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서

및 신체적 힘이 고갈되어 탈진한 상태’라 정의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척도는 대학생의

취업소진에 대해 탈진(지침, 피로, 심정적 고갈, 짜증, 지긋지긋함), 반감(취업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반감), 무능감(자신감 하락, 부정적 미래예측), 부정적 신념(취업준비

의 중요성에 대한 의심, 열정감소, 취업준비에 대한 회의감), 비인간화(주변과의 갈등,

사람과의 접촉 꺼림)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차원성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고갈을 의미하는 탈진 요인을 통해 취업소진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구성요인 중 연구에 필요한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여러 선행연구들(김남숙, 2014; 이지영, 장유진, 2021; 김민애, 이상

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 2010; 안이경, 김상규, 김우리, 김민규, 2020; 송윤희, 2015;

이민영, 조수현, 이상민; 2019; 조한익, 이현아, 2010; 한시완, 권형일, 한진욱, 2010;

Schaufeli & Bakker, 2004)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요인을 추출하거나 가공

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더욱 명확히 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소진은 일시적,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 상

황에 장기간,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자원의 고갈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인으로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서 대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 특히, 대학생들의 취업스

트레스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들을 압박하게 되므로 수년에 걸친

대학생활은 취업소진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체육전

공 대학생들은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

업소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통해 이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투지

1) 투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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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는 Duckworth 등(200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긍정심리학에 근간을 두고

인간의 성공 및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효진, 2017)으로 국내에서는 김주환(2013)의

저서인 ‘그릿(GRIT)’에서 소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장유리,

허진영, 2019). 투지는 G(growth mindset, 성장마음가짐), R(resilience. 회복탄력성),

I(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동기), T(tenacity. 끈기)의 약자들을 결합한 용어로 근성,

진취성, 끈기, 투지, 열정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장기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적인 끈기를 의미한다(전희섭, 2022).

Duckworth 등(2007)은 투지를 실패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목표달성을 위

해 노력과 관심 및 열정을 유지하는 특성이라 하였으며, 이는 노력의 지속성과 관심,

열정의 일관성으로 구성된다(강상범, 김덕진, 2020). 또한 Duckworth & Seligman(2005)

에 따르면 인간의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능, 재능, 지식 등 시험성적이나 지능지수

와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보다 열정, 인내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등

의 수치화하기 어려운 비인지적 요인이며, 이러한 비인지적 요인 중 투지는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하였다(Duckworth, 2006).

투지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흥미유지’는 장기간

에 걸쳐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노력지속’은 실패나 역경을

이겨내는 끈기, 인내를 의미한다(임효진, 2017). 따라서 투지가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투지가 낮은 사

람은 변덕이 심하고,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나타낸다

(장유리, 허진영, 2019; Thaler & Koval, 2015).

2) 투지의 특성

Duckworth(2016)에 따르면 투지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자신의 일에

매력을 느끼는 흥미, 장애를 만나더라도 집중하고 숙달하는 연습, 자신이 하는 일이 중

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의미하는 목적, 실패나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처하는 희망과

관련이 있다. 또한, 김경화, 신나리(2018)는 투지가 높을수록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실행과정을 즐기며,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

라 실패나 역경 등의 부정적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행동이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투지가 높을수록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Duck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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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 이에 비례하며(박진홍, 서현아, 김수진, 2018), 긍정정서를

높게 유지한다(이슬비, 배은희, 손영우, 이수란, 2016)는 연구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으

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

게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 표현한 Duckworth 등(2007)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그 위상이 높다.

3) 투지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편, 투지 요인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도 존재한다. Credé(2018)는 6

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메타분석을 통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요인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 보다 따로따로 고려했을 때 성공과 성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었

다고 밝히며 이를 하나로 묶은 투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Duckworth는 2019년 3월 11일 ‘The Hechinger Report’지의 Barshay와 인터뷰에서 투

지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장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질문을 더 많이 포함시키면 좋

았을 것이라며 측정도구에 설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 하였고, 설문 버전에 따라 ‘매

우 그렇다’로 답해야 높은 점수를 나타나는 경우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해야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척도 설계상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투

지는 자기통제와 같은 다른 예측변수와 함께 다룰 때 더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혀 개발자 스스로가 비판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7. 변인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마음가짐과 희망의 관계

마음가짐은 Dweck(2006)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변화와 성장

의 가능성을 믿는 성장마음가짐과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고정마음가짐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성장마음가짐, 노력해도 취업이 힘들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고

정마음가짐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희망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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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목표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며, 개발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여 지속하는 인간의 강점을 의미한다(추병완, 최윤

정, 2018). 즉, 취업과 관련하여 희망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목표의 설정, 전략개발

및 이에 대한 추진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마음가짐과 희망의 관계를 유추하기 위해 이 두

변인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골프참여자의 완벽주의와 긍정심리자본,

마음가짐, 운동만족의 관계를 탐색한 박영화(2022)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

능감, 낙관성, 희망은 성장마음가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희망과 성장

마음가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직장인들의 희망과 성장마음가짐이 정(+)적 관계를 가짐을 밝힌 연구(이창식,

장하영, 2018)에서 희망은 성장마음가짐을 매개로 하여 직장인의 자기주도학습에 간접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림 2>와 같이 확인하였다.

황연경, 이창식(2020)은 노인의 신체이미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장마음가짐

과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그림 3 참조>, 예비유아교사의 마음가짐 군집유형

을 5개(고정마음가짐 최상집단, 마음가짐 미분화집단, 성장마음가짐 최하집단, 성장마음

가짐 추구집단, 성장마음가짐 보통집단)로 나누어 군집별 희망의 차이를 확인한 탁정화

(2018)의 연구에서는 성장마음가짐 최하집단의 희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성장마음가

짐 추구집단의 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림 2. 희망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역할(이창식, 장하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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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탁정화(2020a)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마음가짐은 희망을 포함

한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모든 하위요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다중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그림 4 참조>.

마음가짐과 희망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 이외에도 마음가짐과 희망을 포함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핌으로써 마음가짐과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이 마음가짐을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실시한 장

세용, 이경현(2019)의 연구에서 희망과 성장마음가짐은 정(+)의 상관을 고정마음가짐과

는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은 고정마음가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성장마음가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을 구성요인의 통합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마음가짐과 학업소진과

그림 3. 노인의 신체이미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희망의 이중 매개효과(황연경, 이창식, 2020)

그림 4. 유아교사의 마인드셋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매개효과(탁정화,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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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핀 김규태(2019)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은 성장마음가짐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성장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에게

긍정심리자본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

을 시사했다. 그리고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과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적

역할을 탐구한 김규태(2021)의 연구에서는 성장마음가짐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5 참조>.

또한 탁정화(2020b)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마음가짐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짐을 밝혔으며<그림 6

참조>, 곽도규, 김덕진(2022)의 연구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운동선수의 마음가짐과

운동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고정마음가짐이 운동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직접효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긍정심리자본을 경유할 경우 운동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효

과가 생긴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림 5.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소진 관계에 대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적 역할(김규태, 2021)

그림 6.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성장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과(탁정화,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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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를 토대로 마음가짐과 긍정심리자본의 희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긍정적

심리에 대한 요인인 성장마음가짐과 희망은 서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 심리

변인인 고정마음가짐과 희망은 서로 부(-)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마음가짐과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서로 분명한 관

계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성장마음가짐과 희망 사이

에서는 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고정마음가짐의 경우는 희망과 부(-)적 관계를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마음가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현재 마음가짐과 취업스트레스의 직접적인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음가짐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과 취업스트레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정아, 탁진국(2018)의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장마음가짐 코칭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성장마음가짐의 향상과 직무스트레스 감소 현상을

확인하였고, 관광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이 현장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한수정, 박상희(2020)는 성장마음가짐은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스트레스를 줄

이는 역할을 했지만, 고정마음가짐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수경, 김

해미, 정미라(2019)는 임산부의 성장마음가짐이 임신기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그림 7. 운동선수의 마음가짐(mindset)과 운동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곽도규, 김덕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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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어 성장마음가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어진다 하였고<그림 8 참조>, 박혜지,

최현경(2021)은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성장마음가짐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김하영(2020)은 객실승무원의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성과를 높

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9 참조>.

이외에도 이항, 김준환(2022)은 게임이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가 마음가짐과 멘탈헬스

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에서 테크노스트레스는 게임이용자의 성장마음가짐과 고

정마음가짐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마음가짐은, 특히 성장마음가짐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예방 또

는 저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취업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나 영향에 있어서도 비

슷하거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임신부의 성장마인드셋이 임신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강수경 등, 2019)

그림 9. 마인드셋이 객실승무원의 스트레스,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하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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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과 취업소진과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소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송윤희, 송원영(2017)에 의해 개발

된 이후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희망과 취업소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취업소진 척도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진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출발하여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학업소진이나 직무소진, 심리적

소진 등 여러 분야의 소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면 희망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며, 희망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 중 하나임을 감안하

면 소진과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성용, 하규수(2020)는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이 직무소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소진의 경우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계나 대인관계 등을 가지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이라 하였다. 또한, 강도희(2017)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

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희망학습상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주영, 이희경(2013)은 초

심상담자의 심리적소진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희망을 꼽았으며, 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4)는 희망은 내재적 동기를 거쳐 고등학생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매개역할을 하

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미수, 최윤영(2022)은 미용업 종사자의 심리적소진과 삶의 목

적 상실의 관계에서 희망이 조절효과를 가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희망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Pharris, Munoz, & Hellman(2022)의 연구를 통해서도 긍

정심리자본의 소진에 대한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아동복지종사자의 탈진 감소와 관련한 보호요인으로써 희망과 회복탄력성

(Pharris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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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희망을 구성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통합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희망과

소진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지영, 이희수(2015)는 긍정

심리자본이 영업사원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열의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영업 인력과

고객과의 감정교류나 소진 경험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긍정적 사고와 낙관적 태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그림 11 참조>.

이외에도 정신병동과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오은정(2022)의 연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핀 이시형, 이영균(2021)의 연구, 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은 소진의 하위요인 모두와 부

(-)적 상관을 가지며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강유정(2021)의

연구 등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과 소진의 관계가 보고

되고 있으며, 교사의 임파워먼트, 긍정심리자본과 교사소진의 구조관계를 밝힌 이미라,

전향신, 박분희(2020)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소진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희망과 소진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그림 12 참조>.

그림 11. 관리자의 감성리더십과 영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소진, 직무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이지영, 이희수, 2015)

그림 12. 교사의 심리적 및 구조적 임파워먼트, 긍정심리자본, 교사소진의 구조
관계(이미라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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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대상을 통해 희망이 소진과 관련하여 억제력을 발휘하고 여타

긍정적 심리요인을 강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체육 분야에서도 태권도 지도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감정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감소를 줄인다고 밝힌 오상훈(2019)의 연구, 태권도 겨루기 심판의 긍

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학환(2020)의 연구,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선수들의 탈진을 감소시키고 정신력을 경위하

여 매개효과를 가짐을 검증한 양대승, 김기동, 강현우(2020)의 연구 등 긍정심리자본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양주(2022)는 대학교 검도선수들의

스포츠 탈진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탈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회귀효과 분석시 희망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

다<그림 13 참조>.

4)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과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 장기간에 이어진 스트레스는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대사회적 정세에 영향을 받는 경제상황 속에서 취업

과 관련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취업소진을 살핀 연구는 이지영, 장

유진(2021)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측정

하는 척도가 2017년에 개발되었음을 감안하면 그간 관련 연구가 미비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많이 존

재하며, 이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간

접적으로나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지영, 장유진(2021)은 자신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소진을 직접적으로 증

그림 13. 대학교 검도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포츠 탈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이양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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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취업소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며<그림 14 참조>, 취업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취업준비기간이 길고 진로와 전공과의 일치 비율이 낮을수록 취업과

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소진간

의 관계를 탐색한 Pines & Keinan(200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경찰관들에 대

한 압박과 소진을 증가시켜 이에 따른 증상이나 만족감, 수행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그림 15 참조>.

이에 더하여 손영주, 송영아, 최은영(2008)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의 정

도를 높이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고, 이현숙, 배상윤(2019)은 대학생의 취업스

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 상승, 실

패에 대한 조절력 저하 등을 야기하여 우울을 높인다 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살핀 손윤실, 김정섭(2017)의 연구, 교사의 직무스트레

그림 15. 스트레스와 소진의 유의차(Pines & Keinan, 2005)

그림 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이 취업소진에 미치는 효과:

사회비교경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이지영, 장유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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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효과를 확인한 김은진(2018)의 연구, 대학생의 진

로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박세진, 이신동(2020)의 연구 등을 통해

스트레스가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을 억제하는 요인들로 회

복탄력성, 실패내성, 자기조절, 공감, 사회적 지지추구, 인지적 유연성 등 여러 가지 긍

정적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지현, 최성열(2020)은 대학생들이 가진 성적, 시험,

공부 등에 대해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학교생활소진을 높이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이 소진을 겪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적응유연성과 같은 긍

정적 심리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통제성, 긍정정서 등

을 비롯하여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을 즐기며, 역경 속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평온함과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그 밖에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핀 김형룡(2018)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을 높이며, 높아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그림 16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분야와 대상을 막론하고 스트레스는 소진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장기화된다면 소진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절과 견제를 위해서는 자기 자

신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야 하며, 상황에 따라 외부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김형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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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음가짐과 취업소진과의 관계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역할과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성장마음가짐은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는 한편 고

정마음가짐의 경우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취업소진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자료는 미비하나, 취업소진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두

고 마음가짐의 영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띌 것인지는 유사한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규태(2019)

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변화가능성을 믿는 성장마음가짐이 높은 고등학생의 학업소

진은 감소하고, 능력과 지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고정마음가짐이 높은 학생들의

학업소진 경험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연(2022)은 청소년의 성장마음가짐은

소진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소진은 학교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김

태정, 장형심(2020)은 대학생의 번아웃을 낮추는 긍정적 심리요인으로 희망적사고, 성장

마음가짐, 투지를 제시하였고, 성장마음가짐이 투지를 경유하여 소진을 유의미하게 감

소시킴을 확인하였다<그림 17 참조>.

Novotny(2016)도 카운슬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신의 연구를 통해 마음가짐은 투

지를 거쳐 카운슬러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진을 낮출 수 있음을 밝혔

으며<그림 18 참조>, 프로축구선수의 마음가짐과 투지가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김길식, 이호성(2021)의 연구에서는 성정마음가짐은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성취도

저하 탈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정마음가짐은 비인격화, 개인성취도저하

탈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미경, 김은하(2021)는 조직의 구

그림 17. 그릿을 높이고 번아웃을 낮추는 대학생 긍정심리의 강점(김태정, 장형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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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성장마음가짐을 가질수록 정서적 소진은 감소하며, 이들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리더의 학습지원 코칭행동을 제시하였다<그림 19 참조>.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장마음가짐은 소진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고정마음가짐의 경우 소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성장마음가짐과 고정마음가짐이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6) 투지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투지는 그 이름 속에 성장마음가짐, 회복탄력성, 내적적 동기, 끈기의 의미가 함축되

어 있음을 볼 때 투지와 마음가짐, 희망과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들 간에는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9. 조직구성원의 성장 마인드셋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리더의 코칭행동의 조절효과: 문제해결적 코칭과 학습지원적

코칭행동의 비교(이미경, 김은하, 2021)

그림 18. Beyond Skill: 카운슬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마인드셋과 그릿의
역할(Novotn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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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김덕진(201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마음가짐이 투지에 긍정적 영

향을 주지만, 고정마음가짐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김현주 등(2018)은

청소년 검도선수들의 성장마음가짐이 목표성향을 거쳐 투지를 높여주며, 고정마음가짐

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투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고정마음가짐이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긍정적 심리요

인이 작용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그림

20 참조>.

또한, 성장마음가짐과 투지의 정(+)적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림, 권

대훈(2016), 이서현(2021), 이서정, 신태섭(2018), 이호성, 이종학, 소영호(2021)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투지와 희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

용종사자들의 투지는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힌 이슬아, 태동숙(2022)의 연구, 간호대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투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정은, 정미라(2018)의 연구, 고등학생의 투지는 긍

정심리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투지에서 긍정심리자본으로

의 경로가 유의했음을 밝힌 최효선, 양수진(2018)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지와

긍정심리자본 사이의 관계도 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인 희망과의 관계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체육 분야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강현우, 장세용(2021)의 연구에서 대학 태권도 선

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그릿은 매개효과를 가지며 긍정심리자본은

투지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그림 21 참조>.

그림 20, 청소년 검도선수의 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의
매개효과(김현주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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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연호(2021)의 연구에서는 대학 태권도선수가 가진 투지의 하위요인 중 노력

지속 요인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윤서진, 장태석

(2021)의 연구에서 엘리트 운동선수의 투지와 긍정심리자본이 다차원스포츠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선수들의 인지효율자신감과 회복탄력자신감에 투지와 희망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강현우(2021)의 연구 등에서 투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선수

들의 수행전략, 경기력, 부정적 심리 변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

고하고 있다.

한편, 투지는 흥미를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게 해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긍정적 심리

요인을 강화하고 촉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요인을 억제하고 중화시키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표정민, 김설화(2020)는

보육교사의 투지가 소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응을 유도 한

다고 밝혔다<그림 22 참조>.

그림 21.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강현우, 장세용, 2021)

그림 22. 보육교사의 그릿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표정민, 김설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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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혜원(2020)은 유아교사의 투지는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을 보이며, 투지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투지가 성인초기 청년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소명을 높게 하여 정

신적 안녕감을 증가시킴을 확인한 정지혜, 양수진(2019)의 연구, 청소년의 투지가 낮을

수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높게 느낀다고 보고한 조선화(2019)의 연구도 투지와

스트레스, 소진의 관계가 서로 부(-)적인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했다. 하지만 호텔종사

자의 투지 요인이 그들의 직무소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백유성(2020)

의 연구처럼 투지가 반드시 부정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만은 않는다는 사례

가 보고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투지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인간의 심리요인들 중 긍정적 요인들

과는 상호 상승효과를 보이고, 부정적 요인들에는 억제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지요인이 부정적 심리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도 있음을 감안할 때 투지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지

만 긍정요인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중요

하게 다뤄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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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1.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및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이며, ‘N포 세대’나 ‘니트족’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나타나

는 고갈 상태로 소진을 겪게 될 경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증상을 동반한다

(최혜영, 2010; 최혜윤, 김은하, 2017; Maslach, 2003). 이와 마찬가지로 취업소진의 원

인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지목된다(송윤희, 송원영, 2017). 하지만 앞서 대학생의 취업소

진과 관련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에 대한 관

계를 탐색하는 것은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을 살필 수 있

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취업스트레스나 취업소진에 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의 학업소진 등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 이들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로 제

시되는 것은 회복탄력성(권혜근, 2022; 김성앙, 2022; 박세진, 이신동, 2020; 오태한, 김

덕중, 2019; Gardner & Parkinson, 2011; Lam, Wong, Mary, Lam, Pang, 2010), 자기효

능감(김윤영, 최정준, 박효석, 장은수, 2019; Hilmet, Christenfeld, & Kulik, 2002;

Salanova, Agut, & Peiro, 2005), 사회적지지(서명옥, 강윤심, 최보영, 2020), 대처방식

(김남희, 박선영, 2019; 임근옥, 최연택, 2013; Chang, Sanna, Riley, Thornburg,

Zumberg, & Edwards, 2007) 등을 찾아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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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 확장

이 제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경감시키는 긍

정적 요인으로 희망을 상정하였다. 희망은 대학생들의 진로나 취업과 같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성(김현미, 임은미, 2017)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희망을 구성요인으로 가

지는 긍정심리자본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유정, 2021; 김규태, 2019, 2020, 2021;

김란, 박계홍, 2022; 김학환, 2020; 안순이, 2021; 오상훈, 2019; 오은정, 2022; 오현애, 김

현숙, 2014; 최성열, 2021; 최성용, 하규수, 2020; Pharris et al., 2022)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강경연, 이제경(2017)은 진로와 관련한 변인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다루는 연구

가 부족함을 시사한 바 있다. 게다가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효과

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김구, 2013; 노정아 등, 2018; 박진영, 이신복, 2022; 백

혜경, 양명환, 2017; 신현숙, 2020; 신현숙, 정혜경, 2019; 이양주, 2022)들을 통해 확인되

고 있다. 즉,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 중 희망에 집중하여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과 관

련한 부정적 심리요인에 대한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작용에 대한 연구(강유정, 2021; 김규태,

2021; 김형주, 유태용, 2013; 박재춘, 2012; 양대승 등, 2020; 최성열, 2021; Avolio,

Gardner, Walumbwa, Luthans, & May, 2004; Luthans, Norman, Avolio, & Avey,

2008)도 활발해지며 연구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희망 또한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매개적인 역할과 더불어 취업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세우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심리요인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구 1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결과 변인으로 상정하여 이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설정하고,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강

화 또는 감소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실패나 역경을 경험할 때 이를 극복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상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누군가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실패나 좌절을 자양분 삼아 성장

의 밑거름으로 삼는 한편 누군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현실에서 도피하

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마음가짐, 희망, 긍

정심리자본과 같은 긍정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김규태, 2019, 2020, 2021; 김길식, 이

호성, 2021; 김태연, 2022; 전유화, 2021; Heslin, Lathan, & VandeWall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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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tny, 2016; Snyder, 2002)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장마음가짐을 가진 사

람들은 실패를 교육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고정마음가

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부족의 증거로 생각하고 자신이

실수한 과제에서 회피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향을 보이므로(현종환 등, 2020), 취업소

진에 대한 심리적 대응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써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연구 1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이 희망과 취업스트레스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기 위하여 두 개의 경로모형을 설

정하고 희망과 취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모형

마음가짐은 2개의 요인(성장마음가짐, 고정마음가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스트

레스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간 차원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희망은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중 희망을 사용하였고, 취업소진의 구성요인 중 탈진을

취업소진 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23>, <그림 24>와 같이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가설

(1)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

(2)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

그림 23. 연구 1의 연구모형 1 그림 24. 연구 1의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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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1은 2022년 3월∼4월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2년

제∼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전공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

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응답 등의 자료 32부를 제외한 36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2) 측정도구

연구 1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마음가짐 8문항, 취

업스트레스 15문항, 희망 5문항, 취업소진 7문항)를 사용하였다. 관계 요인간의 차원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희망과 취업소진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요인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2명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

항목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자 281(76.4)

368(100.0)
여자 87(23.6)

2학년제
1학년 66(17.9)

368(100.0)

2학년 32(8.7)

4학년제

1학년 67(18.2)
2학년 62(16.8)
3학년 89(24.2)
4학년 52(14.1)

전공
체육 217(59.0)

368(100.0)
체육교육 151(41.0.)

소재지

수도권 58(15.8)

368(100.0)

강원도 65(17.7)
충청도 81(22.0)
경상도 67(18.2)
전라도 41(11.1)
제주도 56(15.2)

표 5. 연구 1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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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분석은 x2검증을 비롯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RMR, I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경우 RMR은 .05

이하, IFI, TLI, CFI와 같은 지수들의 경우 .90이상일 경우 양호하다 평가되며, RMSEA

의 경우 .05이하일 때 매우 우수, .08이하일 때 양호, .10이하일 때 수용 가능한 것을 평

가한다(홍세희, 2000).

(1) 마음가짐

마음가짐 측정도구로 Dweck(2000)이 개발하고 박준수(2017)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성장마음가짐 4문항, 고정마음가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KMO=.896, Bartlett x2=1692.469, df=28, p=.000),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성장마음가짐 .842, 고정마음가짐 .897, 전체 .902로 나타났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x2=57.628, df=19,

p=.000 Q=3.033, RMR=.019, IFI=.977, TLI=.966, CFI=.977, RMSEA=.074)하게 나타났으

며, 요인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AVE값의 경우 성장마음가짐 .728, 고정마음가

짐 .686으로 나타나 .5이상이면 양호하다는 수준을 만족하였다.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7이상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성장마음가짐 .914, 고정마

음가짐 .897로 나타났다<그림 25>, <표 6 참조>.

그림 25. 마음가짐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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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

희망 측정도구는 임태홍(2014)이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CC)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성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

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묻는 5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KMO=.838, Bartlett x2=663.861, df=10, p=.000),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3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적합도 지수들은 대체적으로 양호(x2=19.120, df=5, p=.002 Q=3.824, RMR=.017,

IFI=.979, TLI=.957, CFI=.979, RMSEA=.088)하게 나타났으며,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한 개념신뢰도는 .83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그림 26>, <표 7 참조>.

요인 문항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신뢰도 α

마음
가짐

성장
마음가짐

1 1 .694

.728 .914 .842

.902

3 .963 .079 12.235 .715
5 1.111 .084 13.267 .785
7 1.200 .086 13.874 .834

고정
마음가짐

2 1 .804

.686 .897 .897
4 1.046 .058 18.187 .849
6 .962 .055 17.461 .822
8 1.065 .059 17.916 .838

x2=57.628, df=19, p=.000 Q=3.033, RMR=.019, IFI=.977, TLI=.966, CFI=.977, RMSEA=.074

표 6. 마음가짐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그림 26. 희망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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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의석, 노안영(2001)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취업

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라는 질문 등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2문항으로 구성된 1개

요인을 추출하였다(KMO=.906, Bartlett x2=1734.612, df=66, p=.000).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79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전체적으로 양호(x2=177.651, df=54, p=.000 Q=3.352, RMR=.049,

IFI=.927, TLI=.908, CFI=.926, RMSEA=.080)하게 나타났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

이므로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념신뢰도는 .88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그림 27>, <표 8 참조>.

요인 문항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개념신뢰도 신뢰도(α)

희망

1 1 .735

.839 .837
2 .842 .074 11.391 .650
3 .963 .084 11.443 .653
4 1.050 .079 13.259 .768
5 1.072 .082 13.129 .759

x2=19.120, df=5, p=.002 Q=3.824, RMR=.017, IFI=.979, TLI=.957, CFI=.979, RMSEA=.088

표 7. 희망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그림 27. 취업스트레스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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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개념신뢰도 신뢰도(α)

취업
스트레스

1 1 .494

.883 .879

2 1.695 .188 9.001 .714
3 1.414 .169 8.355 .617
4 1.867 .196 9.537 .815
5 1.166 .155 7.517 .517
6 1.480 .171 8.654 .659
7 .606 .129 4.698 .278
8 1.220 .142 8.565 .647
9 .912 .124 7.367 .501
10 1.099 .132 8.324 .613
11 1.485 .166 8.946 .705
12 1.883 .198 9.532 .814

x2=134.651, df=54, p=.000 Q=3.352, RMR=.049, IFI=.927, TLI=.908, CFI=.926, RMSEA=.080

표 8.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4) 취업소진

취업소진 측정도구는 송윤희, 송원영(2017)이 개발한 대학생 취업소진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탈진 7문항, 반감 2문항, 무능감 3문항, 부정적 신념 3문항, 비인간화 2

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진을 묻는 7문항을 사용하였

다. 질문의 구성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890, Bartlett x2=2172.578, df=21, p=.000). 요인

들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934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RMSEA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양호(x2=64.100,

df=14, p=.000 Q=5.827, RMR=.031, IFI=.976, TLI=.953, CFI=.976, RMSEA=.115)하게 나

타났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념신뢰도는 .92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그림

28>, <표 9 참조>.

그림 28. 취업소진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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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연구 1의 자료 수집은 2022년 3월∼4월 동안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의 2년제∼4년제 대학의 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각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의 진행은 우선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응답의 철회가 가능함을 공지하였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이후 질

문 응답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이해가 안 되는 문항에 대해

서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의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15분 정도

로 응답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완성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등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32부를 제외한 36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연구 1의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SPSS PROCESS Macro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Pearson’s 적률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4) 변인들 간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5,000번

을 실시하였고, 신뢰구간은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을 이용하였다.

요인 문항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개념신뢰도 신뢰도(α)

취업소진

1 1 .645

.925 .934

2 1.109 .064 17.354 .737
3 1.164 .094 12.399 .744
4 1.275 .096 13.269 .809
5 1.530 .106 14.486 .912
6 1.511 .105 14.460 .909
7 1.279 .096 13.322 .813

x2=64.100, df=14, p=.000 Q=5.827, RMR=.031, IFI=.976, TLI=.953, CFI=.976, RMSEA=.115

표 9. 취업소진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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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측정변인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

인별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표 10>과 같이 평

균값은 2.14∼4.16의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와 7을 넘기는 변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 점수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각 요인별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장마음가짐, 고정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장마음가짐은 고정마음가짐,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과 부(-)의 상관을 가지며, 희

망과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마음가짐은 희망과 부(-)의 상관을

가지며,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과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은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과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취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성장마음가짐 4.16 .59 .34 .11 2 5 4
고정마음가짐 2.14 .73 .73 .80 1 5 2
희망 3.67 .61 .04 .13 2 5 3.8

취업스트레스 3.43 .87 1.50 .83 1 4.3 4
취업소진 2.36 .86 .24 .53 1 5 2.1

표 10. 연구 1의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측정변인 A B C D E
성장마음가짐(A) 1
고정마음가짐(B) .647** 1
희망(C) .372** .271** 1

취업스트레스(D) .193** .177** .360** 1
취업소진(E) .262** .303** .199** .279** 1

**p<.01

표 11. 연구 1의 측정변인에 대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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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진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측정변인들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할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2)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 및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성장마음가짐은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eff=.384, SE=.050, t=7.6751, p=.000), 취업

스트레스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284, SE=.076, t=-3.7584,

p=.000). 다음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희망은 취업소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eff=-.229, SE=.068, t=-3.343, p=.000),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188,

SE=.045, t=4.166, p=.000). 이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을 확인한 결

과 성장마음가짐은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292,

SE=.067, t=-4.366, p=.000).

각 변수간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희망과 취업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표

12>와 같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29.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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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마음가짐이 취업소진에 미치는 총 효과는 -.434(p=.000)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292(p=.000)로 나타났다. 또한 총 간접효과는 -.141로 나타났

으며, 이에 대한 편의교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는 -.2104∼-.0811로 0을 포

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 각각에 대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희망의 특

정 간접효과는 -.088로 나타났으며,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1518

∼-.0343)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특정 간접효

과는 -.054로 나타났으며, 편의교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0946∼-.0199)에 0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 및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0>과 같다.

예측
변인

준거
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특정 간접효과

희망 취업스트레스
Coeff(SE)
t

Coeff(SE)
t

Coeff(SE)
(LL∼UL)

Effect(SE)
(LL∼UL)

Effect(SE)
(LL∼UL)

성장
마음
가짐

취업
소진

.434(.065)
6.6428***

.292(.010)
4.3664***

.141(.033)
(.2104∼.0811)

.088(.030)
(.1518∼.0343)

.054(.019)
(.0946∼.0199)

***p<.001

표 12. 성장마음가짐과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림 30.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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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정마음가짐은 희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eff=-.225, SE=.042, t=-5.3886, p=.000), 취

업스트레스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210, SE=.061, t=3.4394,

p=.000). 다음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희망은 취업소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eff=-.248, SE=.065, t=-3.7916, p=.000),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181,

SE=.045, t=4.0368, p=.000). 이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을 확인한

결과 고정마음가짐은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276,

SE=.051, t=5.3726, p=.000).

각 변수간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희망과 취업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통해 <표 13>

과 같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정마음가짐이 취업소진에 미치는 총 효과는 .370(p=.000)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276(p=.0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간접효과는 .094로 나타났

으며, 이에 대한 편의교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는 .0514∼.1441로 0을 포함

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 각각에 대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희망의 특정

간접효과는 .056으로 나타났으며,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232

∼.0959)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특정 간접효과

는 .038로 나타났으며, 편의교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0126∼.0692)에 0을 포

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희망

과 취업스트레스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측
변인

준거
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특정 간접효과

희망 취업스트레스
Coeff(SE)
t

Coeff(SE)
t

Coeff(SE)
(LL∼UL)

Effect(SE)
(LL∼UL)

Effect(SE)
(LL∼UL)

고정
마음
가짐

취업
소진

.370(.052)
7.0917***

.276(.051)
5.3726***

.094(.024)
(.0514∼.1441)

.056(.019)
(.0232∼.0959)

.038(.015)
(.0126∼.0692)

***p<.001

표 13. 고정마음가짐과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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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한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10명중 6명∼7명(65.3%)이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단념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역량과 지식 부족으로 더 준비하

기 위해서’가 64.9%의 응답을 보였으며,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채용기회의 감소(29.3%), 실무경험 기회 부족(23.9%)이 높게 나타난데

이어 불안함, 우울함,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가중이 응답의 18.2%로 나타나 대학

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업과 진로가 한정적이고, 고용환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체육전공 대학생들은 그 고충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

서 연구 1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마음가짐과 희망, 취업스

트레스 및 취업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 취업과 관련한 심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취업과 진로라는 목표를 위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심리적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취업과 관련하여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성장마음가짐은 희망과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마음가짐과 희망의 관계

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들(곽도규, 김덕진, 2022; 김규태, 2019; 박영화, 2022; 이창

식, 장하영, 2018; 장세용, 이경현, 2019; 탁정화, 2020a; 황연경, 이창식, 2020;

Duckworth et al., 2007; Snyder, 2005)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마음가

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간계를 다룬 연구들(강수경 등, 2019; 김하영, 2020; 한수정, 박

상희, 2020; 이정아, 탁진국, 2018; Dweck & Leggett, 1988; Yeager & Dweck, 2012)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장마음가짐이 취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할 수 있는 연구들(김태연, 2022; 김태정, 장형심, 2020; 김길식, 이호성, 2021; 이미경,

김은하, 2021; Cheavens, Feldman, Gum, Michael, & Snyder, 2006; Novotny, 2016;

Snyder, 2002)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성장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강

화시키고, 부정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에 지지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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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마음가짐은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믿는 마음이며, 이를 토대로 주어진 과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장래를 위한 높은 기대와 노력을 이끄는 특징을 가진다(김현주,

2020; 최재수, 오미경, 2018). 또한, 희망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도출하고, 이

경로에 자신을 동기화 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백혜경, 양명환, 2018; Snyder, 2002). 특

히 취업과 관련하여 희망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찾아 행동하는 힘을 준다(Juntunen & Wettersten, 2006). 결국 미래를 준

비하는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장마음가짐과 희망은 미래에 대한 노력과 개인의 발전추

구 및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경일수, 탁진국, 2019; 류기혁, 이영주, 2022; 박문규, 이영순, 2011; 윤

승희, 천성문, 김아영, 2018; 이은영, 김종훈, 천성문, 2017)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중학생 이하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

용한 결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 작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취업과 진로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장마음가짐, 희망,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정마음가짐도 희망과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양상은 성장마음가짐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정마음

가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실패나 좌절 등 장애물을 만나면 타인

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을 하게 되고, 사고와 행동이 부적응적 동기를 유발한다(김

준수, 2017; 오주원, 2019; Dweck & Leggett, 1988; Roedel & Schraw, 1995)는 고정마

음가짐의 특징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고정마음가짐이 긍정성을 떨어뜨리고

부정적 심리요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로 초등학생의 고정마음가짐이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보인다고 밝힌 이서현(2021)의 연구, 부모의 고정마음가짐이 자녀

의 수학성취를 부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한 이수향, 이현지, 봉미미(2021)의 연구, 유아

교사의 고정마음가짐이 자아존중감, 교직인성 등과 부적 관계를 가짐을 밝힌 탁정화

(2018)의 연구 등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장마음가짐은 희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취업스

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며 고정마음가짐은 성장마음가짐

과는 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체육전공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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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성장마음가짐을 향상시키고

고정마음가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조진숙, 탁진국(2018)은 학습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장마음가짐 기반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성장마음가짐, 내재적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장마음가짐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

한, 최재수(201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뇌교육 인성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뇌교육 인성프로그램이 성장마음가짐을 향상시키고 고정

마음가짐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안양고용복지센터

(2022)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장마음가짐 코칭에

기반을 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정아, 탁진

국(2018)은 자신의 연구에서 직장인에게 적용한 성장마음가짐 코칭프로그램이 성장마음

가짐, 학습목표지향성,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성장마음가짐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와 노력들은 점차적으로 데이

터를 축적하여 체육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성장마음가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성장마음가짐은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취업소진을 유의하게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마음가짐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장마

음가짐은 취업소진을 낮추는 직접효과도 가지지만 취업스트레스를 경유하더라도 간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마음가짐은 성장마음가짐과는 반대로 희망

이라는 긍정적 심리요인을 경유하더라도 결국 취업소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성장마음가짐이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경

유하여 취업소진을 감소시키고 고정마음가짐은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취업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축구선수의 성

장마음가짐이 탈진을 감소시키고, 고정마음가짐은 탈진을 증가시킨다는 김길식, 이호성

(2021)의 연구,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과 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

이 매개적 역할을 함을 밝힌 김규태(2021)의 연구, 운동선수의 고정마음가짐이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을 경유하더라도 운동스트레스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한 곽도규, 김

덕진(2022)의 연구와 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사이의 관계를 구명한 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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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밝힌 손윤실, 김정섭(2017)의 연구,

자기조절 개입이 학생 선수의 스트레스, 대처 및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신정택,

박윤식(2020)의 연구 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지지력을 얻는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음가짐 및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과의 관계에서 각각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는 매개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는 선행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

인들은 선행변인인 마음가짐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취업소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의 감소에는 성장마음가짐의

강화와 고정마음가짐의 감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진은 학업소진과 취업소진일 것이

다. 특히, 취업소진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겪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

음을 볼 때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꼭 필요한 심리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일반 대학생보다 체육전공 대학생에게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체육전공 직종

은 낮은 연봉, 부족한 복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고용안정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

어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장래를 위한 비전이 약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업소진을 겪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잃거나,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게 되어 ‘될 대로 되라’식의 생활이나 ‘꿈을 잃은 젊은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취업소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서

언급한 스스로 취업을 단념하는 65.3%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을 키우고, 고정마음가짐을 줄이는 것이 효

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성장마음가짐을 키우는 것이 좋

은 방법일지 고정마음가짐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긍정적 요인의 강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긍정심리학

적 측면에서 성장마음가짐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증진이론에 기반을 두고 학습목표지향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 박은, 김교헌(2015), 성장지향성 증진 그룹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성

장지향성, 삶의 만족도,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등의 변화를 살핀 경일수, 탁진



- 61 -

국(2019) 등 성장마음가짐의 향상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한 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들

은 종종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들이 대학생

들의 취업이나 진로 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된 사례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원일, 진연경

(2020)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체육전공 학과 진로교육의 제약과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소속대학의 대학혁신본부, 학생취업처, LINC 사업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 실시되는 것인지, 무슨 사업

의 일환인지 담당 교수마저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지

원해주고, 진로관련 기관을 탐방하거나 특강을 개최하는 선에 그쳐 혼란스러움이 더 컸

다고 회고한 것을 보면 아쉬움과 씁쓸함이 남는다. 또한,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2019년 7월 5일자 ‘서울경제’지에 수록된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 4,400여개 자격증 괜찮나’라는 제목의 기사(황민아, 2019)는 이에 대한 현

실태를 꼬집는다. 기사의 골자는 국가관리 심리상담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

리사’ 2개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자격이고, ‘심리상담사’를 표방하는 자격 상당수가

실제 상담경험이나 수련과정 없이 온라인 교육만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금만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상담소를 개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

자와 현장에서 적용하는 상담사의 역할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연구자는 연구실에서 여

러 가지 심리기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노력하고, 상담사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활동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

이다. 그리고 이 역할의 선두에는 연구자와 실무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이든 정책이든 외부의 지원과 도

움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수립

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원일, 진연경(2020)은 체육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자신

의 교수경험과 진로상담 경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4학년 학생 중에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만 보내는 학생들이 있었

다. 상담한 많은 학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고민과 노력보다는 현재의 아르바이트가 더 소중한 상황이었다.”

“소속 학과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력이 좋지 못했다. 그러다 운동은 좋아하

니 성적에 맞추어 체육전공으로 진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학생을 상담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지내 온 ’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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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삶의 방식이 대학에서도 반복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 봐도 되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처럼 정체되어 있는 학생들을 자극하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도전

은 목표를 향한 즐거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는 단단하고 뜨거운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장마음가짐이 가진 토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학 교수진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정작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기법 연수나 교육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종종 진행되지만 지속적인 효과

를 보기위해서는 늘 얼굴을 맞대는 교수진의 상담기술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

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 등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기법 교육을 법정 교육화 시키는 등의 제도적 변화와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연구1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

인으로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를 설정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취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각 변인간 직접적

인 영향 및 마음가짐이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취업소진의 감소에는 성장마음가짐의 강화와 고정마음가짐의 감소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마음가짐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그 효과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취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

할 때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유지력이란 뒷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2를 통해 연

구 1에서 살펴본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장기적 목표에 대한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측

정 척도인 투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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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2

1.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연구 1을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체육전공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은 긍정요

인을 강화시키고, 부정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정마음가짐은 그 반대의 역할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마음가짐의 지속력이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Bettinger et al., 2018; Chao et al., 2018; Orosz et al., 2017),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마음가짐의 차이가 더뎌진다고 밝힌 연구(박수지, 정철, 2019) 등을 살펴볼 때

과연 마음가짐이 대학 재학기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취업스트레스나 이로

인한 취업소진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투지

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마음가짐과 취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마음가짐의 지속력에 대

한 보완기재의 역할과 더불어 투지가 가지고 있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투지는 목표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장기적

목표일지라도 끈기와 열정으로 수행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이다(김규태,

2020; Duckworth, 2016; Duckworth & Quinn, 2009). 특히 투지는 성장마음가짐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박휴경, 주형철, 2019; 최원, 2022; Dweck, 2006; Duckworth,

2016; Hogan, 2013), 긍정적 심리요인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심리요인에는 완충작용을

한다(이주연, 지명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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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요인들과 투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성장마음가짐과 투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김현주 등, 2018; 이영주,

김덕진, 2019; 이정림, 권대훈, 2016; Dweck & Leggett, 1988; Elliott & Dweck, 1988;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투
지와 희망 및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강현우, 2021; 강현우,

장세용, 2021; 윤서진, 장태석, 2021; 이슬아, 태동숙, 2022; 최효선, 양수진, 2018;

Luthans et al., 2007), 투지와 스트레스, 소진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혜원, 2020; 정

지혜, 양수진, 2019; 조선화, 2019; 표정민, 김설화, 2020; Blaock, Young, & Kleiman,

2015; Salles, Cohen, & Mueller, 2014)을 찾아볼 수 있어 그 결과를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투지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김현지, 구본호, 이현우(2021)의 연구,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천지원, 이동귀(2021)의

연구,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오동균

(2022)의 연구,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태도성숙이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김연숙, 김정남(2022)의 연구,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신대건, 박은영(2021)의 연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간의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민분홍, 박다은(2021)의 연구, 중학생의 학업스트레

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선화(2019)의 연구 등을 통해

투지가 긍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성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연구 1에서는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1에서 살핀 각각의 경로에 대해 매개변

인의 효과를 재검증하고, 각 경로에 투지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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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31. 연구 2의 연구모형 1 그림 32, 연구 2의 연구모형 2

3) 연구가설

(1)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투지는 희망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① 희망은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② 투지는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③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2)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투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① 취업스트레스는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② 투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③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투지는 희망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① 희망은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② 투지는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③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4)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투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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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것이다.

① 취업스트레스는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② 투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통해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③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2의 연구대상은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

도, 제주도 지역 2년제∼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전공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1과는 대상을 달리하였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법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응답 등의 자료 43부

를 제외한 4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표 14>와 같다.

항목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자 267(65.6)

407(100.0)
여자 140(34.4)

2학년제
1학년 61(15.0)

407(100.0)

2학년 45(11.1)

4학년제

1학년 87(21.4)
2학년 51(12.5)
3학년 105(25.8)
4학년 58(14.3)

전공
체육 254(62.4)

407(100.0)
체육교육 153(37.6)

소재지

수도권 52(12.8)

407(100.0)

강원도 61(15.0)
충청도 83(20.4)
경상도 77(18.9)
전라도 62(15.2)
제주도 72(17.7)

표 14. 연구 2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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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연구 2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사용한 마음가짐 8문항, 희망 5문항,

취업스트레스 15문항, 취업소진 7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투지를 묻는 8문항을 추가

하여 총 43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은 x2검증을 비롯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RMR, I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경우 RMR은 .05

이하, IFI, TLI, CFI와 같은 지수들의 경우 .90이상일 경우 양호하다 평가되며, RMSEA

의 경우 .05이하일 때 매우 우수, .08이하일 때 양호, .10이하일 때 수용 가능한 것을 평

가한다(홍세희, 2000).

(1) 마음가짐

마음가짐 측정도구로 Dweck(2000)이 개발하고 박준수(2017)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성장마음가짐 4문항, 고정마음가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주성분 분석

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으로 구성된 2개

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KMO=.909, Bartlett x2=1898.913, df=28, p=.000), 요인의 신뢰

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성장마음가짐 .848, 고정마음가짐 .888, 전체 .910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전체

적으로 양호(x2=62.792, df=19, p=.000 Q=3.305, RMR=.017, IFI=.977, TLI=.966, CFI=.977,

RMSEA=.075)하게 나타났으며, 요인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AVE값의 경우 성

장마음가짐 .586, 고정마음가짐 .670으로 나타나 .5이상이면 양호하다는 수준을 만족하

였다.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7이상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며, 성장마음가짐 .850, 고정마음가짐 .890으로 나타났다

(2) 희망

희망 측정도구는 임태홍(2014)이 타당화를 검증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CC)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성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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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묻는 5문항을 사용하였

으며,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

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KMO=.849, Bartlett x2=889.880, df=10, p=.000),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6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적합도 지수들은 RMSEA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양호(x2=26.846, df=5, p=.000

Q=5.369, RMR=.018, IFI=.975, TLI=.951, CFI=.975, RMSEA=.104)하게 나타났으며, 집중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86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취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의석, 노안영(2001)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취업

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라는 질문 등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5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을 추출하였다(KMO=.920, Bartlett x2=1979.948, df=45, p=.000).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98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전체적으로 양호(x2=143.694, df=35, p=.000 Q=4.226, RMR=.048,

IFI=.944, TLI=.926, CFI=.944, RMSEA=.089)하게 나타났으며, 어떤 하나의 개념을 타당

하게 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897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4) 취업소진

취업소진 측정도구는 송윤희, 송원영(2017)이 개발한 ‘대학생 취업소진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탈진 7문항, 반감 2문항, 무능감 3문항, 부정적 신념 3문항, 비인간화

2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진을 묻는 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의 경우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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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문항으

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898, Bartlett x2=2401.374, df=21, p=.000).

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937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RMSEA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양호(x2=150.703, df=14,

p=.000 Q=11.593, RMR=.035, IFI=.943, TLI=.907, CFI=.943, RMSEA=.162)하게 나타났

으며, 요인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93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5) 투지

투지 측정 도구로 Duckworth & Quin(2009)이 개발한 Grit-S를 김희명, 황매향(2015)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열정(흥미유지)을 묻는 4개의 문항과

끈기(노력지속)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

에 대해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한다. 단, 부정문으로 질문하는 문항(1, 3, 5, 6번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직

교회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

하였으며(KMO=.814, Bartlett x2=1230.933, df=28, p=.000),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열정 .837, 끈기 .805, 전체 .8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x2=60.469, df=19, p=.000 Q=3.183,

RMR=.041, IFI=.966, TLI=.950, CFI=.966, RMSEA=.073)하게 나타났으며, 요인간 판별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AVE값의 경우 열정 .566, 끈기 .512로 나타났고,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는 열정 .838, 끈기 .80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 2의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6월 동안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의 2년제∼4년제 대학의 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각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진행

은 우선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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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가능함을 공지하였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이후 질문 응답

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이해가 안 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의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15분 정도로 응

답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완성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즉시 회수

하였다. 총 45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등 사용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43부를 제외한 40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연구 2의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Pearson’s 적률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4) 투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3.0을 이용한 부트

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Model 14를 적용하여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5,000번을

실시하였고, 신뢰구간은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을 이용하였다.

(5)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Daniel Soper의 Interaction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3. 연구 결과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우선 측정된 변인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 기술통계량과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표 15>와 같이 평균값은 2.46∼4.13의 점

수분포를 보였으며,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와 7을 넘기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의 점수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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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성장마음가짐 4.13 .57 .20 .11 2.25 5 4

고정마음가짐 3.59 .69 .45 .03 1 4.25 2

희망 3.59 .64 .05 .10 1.4 5 3.6

취업스트레스 2.69 .63 .31 .34 1 4.2 2.8

취업소진 2.46 .83 .16 .36 1 5 2.43

투지 3.18 .56 .30 .49 1.38 5 3.13

표 15. 연구 2의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다음으로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취업

소진, 투지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측정변인 A B C D E F

성장마음가짐(A) 1

고정마음가짐 .708** 1

희망(C) .444** .376** 1

취업스트레스(D) .360** .394** .459** 1

취업소진(E) .223** .257** .254** .605** 1

투지(F) .333** .352** .470** .400** .184** 1
**p<.01

표 16. 연구 2의 측정변인에 대한 상관계수

성장마음가짐은 고정마음가짐,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과 부(-)의 상관을 가지며, 희

망과 투지와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마음가짐은 희망, 투지와 부

(-)의 상관을 가지며,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과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희망은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과 부(-)의 상관을 가지며, 투지와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소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투지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소진은 투지와 부(-)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측정변인들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할 조건

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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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3>, <표 17>과 같다.

그림 33.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전체효과 B SE t LLCI ULCI

성장마음가짐→취업소진
(직접효과+간접효과)

.325 .070 4.6134*** .4631 .1863

직접효과 B SE t LLCI ULCI
성장마음가짐→취업소진 .201 .077 2.5907** .3528 .0484
성장마음가짐→희망 .496 .050 9.9774*** .3984 .5939
희망→취업소진 .250 .069 3.6101*** .3865 .1140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희망 .124 .040 .2081 .0491

**p<.01, ***p<.001

표 17.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우선 독립변수인 성장마음가짐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B=-.201,

SE=.077, t=-2.5907, p=.0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에는 정(+)의 영향

(B=.496, SE=.050, t=9.9774,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희망

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B=-.250, SE=.069, t=-3.6101,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가지는 간

접효과(B=-.124)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2081)과 상한값(-.0491) 사이에 0을 포

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장마음가짐

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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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앞서 실시한 분석에서 희망은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희망이 가지는 매개효과가 투지에 의해 조절되

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B SE
Boot
SE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
LLCI

Boot
ULCI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희망) R2=.197, F=99.55, p=.000
성장마음가짐(독립변인) .496*** .050 .3984 .5939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 취업소진) R2=.104, F=11.66, p=.000

성장마음가짐(예언변인) .164* .078 .3170 .0108

희망(매개변인) .234** .074 .3804 .0881
투지(조절변인) .037 .083 .2001 .1262
희망 × 투지 .288** .093 .4699 .1051

투지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1SD .0370 .056 .1388 .0787
Mean .1162 .044 .2011 .0284
+1SD .1955 .051 .2944 .0960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Index
.1426

.055 .2516 .0426

*p<.05, **p<.01, ***p<.001

표 18.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먼저 매개변인 모형에서 성장마음가짐은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인모형에서 예언변인인 성장마음가짐은 취업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희망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투지는 취업소진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변인을 투입하는 경우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

은 주지 않지만 매개변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희망과 투지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취업소진에 부(-)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상호작

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편차를 기준

으로 상, 중, 하 3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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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투지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그래프

단순 기울기 그래프를 통해 -1SD인 경우(-.075, t=-.8527, p=.000), 평균인 경우(-.234,

t=-3.1507, p=.002), +1SD인 경우(-.394, t=-4.2143, p=.000)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즉, 투지의 수준이 낮은 경우(-1SD), 평균인 경우, 높은 경우(+1SD)의 수준

으로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투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소진을 더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장마음가짐이 긍정심리자본을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

효과를 투지의 3가지 수준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투지의 수준

이 낮은 경우(-1SD) -.0370, 평균인 경우 -.1162, 투지의 수준이 높은 경우(+1SD)

-.1955로 투지의 수진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수준에서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투지가 성장마음가짐→희망→취업소진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는 -.1426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부트

스트래핑 신뢰구간은 -.2568∼-.0393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35>는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이상을 정리하면 체육전공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이 희망을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지가 높을수록 취업소진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지는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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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투지의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4)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6>, <표 19>와 같다.

그림 36.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전체효과 B SE t LLCI ULCI

성장마음가짐→취업소진
(직접효과+간접효과)

.616 .073 8.4178*** .7599 .4722

직접효과 B SE t LLCI ULCI
성장마음가짐→취업소진 .293 .065 4.5384*** .4199 .1661
성장마음가짐→취업스트레스 .395 .051 7.7542*** .4954 .2950
취업스트레스→취업소진 .817 .059 13.9169*** .7019 .9328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취업스트레스 .320 .049 .4234 .2326

***p<.001

표 19.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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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립변수인 성장마음가짐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B=-.293,

SE=.065, t=-4.5384,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에는 부(-)의 영

향(B=-.395, SE=.051, t=-7.7542,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취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B=.817, SE=.059, t=13.9169,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가지는 간접효과(B=-.320)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4234)과 상한값

(-.2326)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

절효과

앞서 실시한 분석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투지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0>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유의한 상호작용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Boot
SE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
LLCI

Boot
ULCI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취업스트레스) R2=.129, F=60.13, p=.000

성장마음가짐(독립변인) .395*** .051 .4954 .2950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 취업소진) R2=.431, F=76.06, p=.000

성장마음가짐(예언변인) .278*** .066 .4074 .1479

취업스트레스(매개변인) .794*** .062 .6729 .9159

투지(조절변인) .116 .072 .2578 .0267

취업스트레스 × 투지 .147 .085 .3134 .0202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Index
.0580

.038 .0167 .1341

***p<.001

표 20. 성장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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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7>, <표 21>과 같다.

그림 37.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전체효과 B SE t LLCI ULCI

고정마음가짐→취업소진
(직접효과+간접효과)

.308 .058 5.3485*** .1949 .4214

직접효과 B SE t LLCI ULCI

고정마음가짐→취업소진 .226 .061 3.6817*** .1052 .3461

고정마음가짐→희망 .347 .043 8.1656*** .4301 .2632

희망→취업소진 .238 .067 3.5805*** .3687 .1073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희망 .083 .029 .0302 .1423

***p<.001

표 21.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우선 독립변수인 고정마음가짐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B=.226,

SE=.061, t=3.6817,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에는 부(-)의 영향

(B=-.347, SE=.043, t=-8.1656,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희

망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B=-.238, SE=.067, t=-3.5805, p=.000)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가지는

간접효과(B=.083)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0302)과 상한값(.1423) 사이에 0을 포

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정마음가짐

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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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앞서 실시한 분석에서 희망은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희망이 가지는 매개효과가 투지에 의해 조절되

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B SE
Boot
SE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
LLCI

Boot
ULCI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희망) R2=.141, F=66.68, p=.000
고정마음가짐(독립변인) .347*** .043 .4301 .2632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 취업소진) R2=.117, F=13.31, p=.000

고정마음가짐(예언변인) .201** .062 .0784 .3234

희망(매개변인) .230** .072 .3702 .0888
투지(조절변인) .008 .083 .1718 .1555
희망 × 투지 .284** .092 .4645 .1030

투지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1SD .0249 .038 .0976 .0521
Mean .0796 .080 .1429 .0210
+1SD .1342 .038 .2104 .0641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Index
.0984

.038 .1770 .0286

**p<.01, ***p<.001

표 22.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먼저 매개변인 모형에서 고정마음가짐은 희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인모형에서 예언변인인 고정마음가짐은 취업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희망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투지는 취업소진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변인을 투입하는 경우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

은 주지 않지만 매개변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희망과 투지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취업소진에 부(-)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상호작

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편차를 기준

으로 상, 중, 하 3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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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투지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그래프

단순 기울기 그래프를 통해 -1SD인 경우(-.072, t=-.8407, p=.000), 평균인 경우(-.230,

t=-3.2066, p=.002), +1SD인 경우(-.387, t=-4.2827, p=.000)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즉, 투지의 수준이 낮은 경우(-1SD), 평균인 경우, 높은 경우(+1SD)의 수준

으로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투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소진을 더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정마음가짐이 긍정심리자본을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

효과를 투지의 3가지 수준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투지의 수준

이 낮은 경우(-1SD) -.0249, 평균인 경우 -.0796, 투지의 수준이 높은 경우(+1SD)

-.1342로 투지의 수진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수준에서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투지가 고정마음가짐→희망→취업소진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는 -.0984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부트

스트래핑 신뢰구간은 -.1770∼-.0286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39>는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이상을 정리하면 체육전공 대학생의 고정마음가짐이 희망을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투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지가 높을수록 취업소진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지는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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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투지의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8)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40>, <표 23>과 같다.

그림 40.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전체효과 B SE t LLCI ULCI
고정마음가짐→취업소진
(직접효과+간접효과)

.537 .060 8.9834*** .4196 .6548

직접효과 B SE t LLCI ULCI
고정마음가짐→취업소진 .250 .054 4.6181*** .1434 .3559
고정마음가짐→취업스트레스 .357 .041 8.6195*** .2758 .4388
취업스트레스→취업소진 .805 .060 13.5121*** .6878 .9220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취업스트레스 .288 .041 .2101 .3724

***p<.001

표 23.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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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립변수인 고정마음가짐은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B=.250,

SE=.054, t=4.6181,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에는 정(+)의 영

향(B=.357, SE=.041, t=8.6195,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취

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취업소진에 정(+)의 영향(B=.805, SE=.060, t=13.5121, p=.00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취업스

트레스가 가지는 간접효과(B=.288)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2101)과 상한값

(.3724)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

절효과

앞서 실시한 분석에서 취업스트레스는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투지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4>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유의한 상호작용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Boot
SE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
LLCI

Boot
ULCI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취업스트레스) R2=.155, F=74.30, p=.000

고정마음가짐(독립변인) .357*** .041 .2758 .4388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 취업소진) R2=.500, F=100.50, p=.000

고정마음가짐(예언변인) .235*** .055 .1265 .3444

취업스트레스(매개변인) .784*** .062 .6618 .9070

투지(조절변인) .110 .073 .2530 .0323

취업스트레스 × 투지 .141 .085 .3078 .0256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Index
.0504

.036 .1229 .0188

***p<.001

표 24. 고정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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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 2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투지를 조절변인으

로 투입하여 마음가짐과 취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희

망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투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취업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재

검증을 거쳐 각 경로에 대한 투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고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마음가짐과

취업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경로에

투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투지는 성장마음가짐-희망-취

업소진 경로 및 고정마음가짐-희망-취업소진 경로에서 매개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투지

의 상호작용은 취업소진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조절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고정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희망과 투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정마음가짐의 경우

부정적 요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지와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을 통해 그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지가

가진 조절효과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신대건, 박

은영, 2021; 오동균, 2022; 조선화, 2019; Blaock et al., 2015; Vainio & Daukantait, 
2016)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투지가 가진 장기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 외에 긍정성의 강화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한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투지가 높을수록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인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업소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투지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이 학업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조선화(2019)의 연구, 학업소진은 투지의 수준에 따라 조

절될 수 있다고 밝힌 양혜원(2017)의 연구, 직무스트레스가 많다 하더라도 투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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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이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민분홍, 박다은(2021)의 연구, 보육교사의 직무소

진을 투지가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주연, 지명원(2022)의 연구 등을 통해 투지가

긍정성을 강화하여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지

지력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고정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결과가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밝

힌 연구들이 존재한다. 유아교사가 가진 고정마음가짐도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성과 같

은 긍정적 요인을 통해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일 수 있다는 탁정화(2020a)의 연구, 중학

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고정마음가짐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투지를 높여줄 수 있다는 강유신, 이근모(2019)의 연구, 학생선수의 고정마음

가짐도 운동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장지현, 정구인(2021)의 연구 등을 통해

서는 고정마음가짐이 반드시 부정적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고정마음가짐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한편 투지는 매개변인인 취업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그 경향성은 모두 취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환경에 따라 그 유의미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취업스트레스와 투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이 취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나타난 것은 투지가 가진 긍정성을 통해 부정적 심리요인에 대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투지는 실패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과 관심

및 열정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근성, 진취성 등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그 본

질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적인 끈기를 의미한다(전희섭, 2022;

Duckworth et al., 2007). 또한, 투지는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으로 투지가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투지가 낮은 사람은 변덕이 심하거나 목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어

려우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나타낸다(장유리, 허진영, 2019; Thaler & Koval,

2015). 게다가 투지는 성장마음가짐, 회복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의 특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장애를 만나

더라도 목표에 집중하고 숙달하는 노력과 희망과 관련이 있다(Duckworth, 2016).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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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가 높으면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며,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와 회복력이 높아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하게 하여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박진홍 등, 2018; Duckworth et al., 2007). 이

처럼 투지는 긍정정인 노력과 흥미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요인인 만큼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적성 및 진로탐색 활동과 상담 활동을 병행하여 취업소진을 효과

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지는 대표적인 비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환경에 의한 변화가 가능하며, 교육과 학

습, 훈련 등 후천적 노력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Duckworth, 2016).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30일자 ‘EducationWeek’지에서는 미국 뉴욕시에서는 초등학교 성적표에 학

생들의 투지 점수를 기입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교육계가 가지는 투지에 대한 관심과

어린 시절부터 투지를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미국 교육계의 노력의 한 단면을 보

여준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김정은, 조여진, 정정임, 2022; 박윤희,

2022; 박진희, 권해수, 2022; 신명용, 2018; 안혜연, 이혜지, 2020; 오경화, 탁진국, 2020;

이미란, 탁정화, 이혜원, 2020;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황매향, 2019)을 통해 투지

증진프로그램, 투지향상 그룹코칭, 진로 집단상담, 뇌교육 기반 인성프로그램, 집단놀이

치료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투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투지증진 프로

그램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꿈과 미래, 도전 및 긍정적인 생각 등을 주축으로 자기조

절력과 자기동기력 향상, 자신에 대한 믿음 구축, 타인의 경험을 통한 투지의 이해 등

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으로써 투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

음을 볼 때 국내에서도 투지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투지의

증진 훈련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프

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 사료된다.

또 한 가지 투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은서, 정혜원(2022)은 초등

학교 4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의 투지 변화 양상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학년이 증가할수록 투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혜원, 김아름,

백예은(2022)은 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투지의 종단적 변화에 대해 탐색

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투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수연

(2019)은 중학교 2학년 초부터 3학기 동안은 투지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후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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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패턴을 보고하며 그 원인으로 방학이라는 기간과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뚜렷한 목

표의 등장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투지는 동일 학교급의 학년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지속되어 적응과 안정화를 거치는 동안에는 서서히 감소할 수 있

으나, 상위 학교급으로의 진학 등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시 증가하는 특

징을 가진 듯 보인다. 즉,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주는 일은 자연스

럽게 투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투지는 Duckworth 등(200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연구도 나타났다. Credé(2018)는

투지가 가진 성공예측성에 대해 확인은 투지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에 의해 비롯되며

‘흥미유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 하위요인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국내에서도 임효진(2017)은 투지의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흥미유지’요인의 판별타당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노력지속’요인이

투지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견해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투지가 가진 ‘노력의 지속성’이다. 이와 같은 투지의

지속력은 앞서 말한 성장마음가짐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상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체육전공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약점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 어느 대학을 보더라도 체육전공 학과가 없는 대

학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작 이곳을 거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과 스포츠 관련 정책 시행으로 관

련시설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진행되지만, 실

질적으로 이를 이끌어나가는 전공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처우 개선 등의 부분에

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 확보, 좋은 일자리 창출, 시장의 다변화와 확장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

록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제안이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으로 마음가짐과 개인의 강점과 미덕, 잠재력을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

을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가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투지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에 의해 그 효과가 강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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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심리요인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등

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대학들이 보건복지부나 학생상

담센터, 대학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취업관련 과정을 운영하

고 있고, 지역별로 대표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아카데미, 멘토링 제도 등도 운영

하고 있으므로 하고자하는 약간의 의지만 불어 넣어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

를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체육전공 대학생들에게

특히, 뚜렷한 목표를 찾아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욱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투지가 감소하고, 뚜렷한 목표가 제시될 때 투

지가 상승하는 패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료와의 선의

의 라이벌 관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안한다. 멘토-멘티 관계에서 멘토는 ‘따

르고 싶은 목표나 대상’이라면 라이벌 관계에서 라이벌은 ‘넘어서야할 목표나 대상’으로

써 승부욕을 자극하고, 힘을 발휘하는 심리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전재연, 김현주, 윤

영길, 2017). 윤영길, 전재연(2013)은 스포츠영재성의 발화 환경을 탐색한 연구에서 라

이벌의 존재여부와 훈련환경은 개인의 스포츠영재성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체육전공은 그 자체가 승패를 안고 사는 체육과 스포츠에 집중된 분야인 만큼 라이

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스스로 투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과 사회관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라이벌 구도를 자연스럽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의

경우 토론 수업의 활성화, 수업내용에 대한 퀴즈풀이(시험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누

가 먼저, 많이 맞추는지를 겨루는 방식), 같은 주제에 대한 팀별 발표 및 발표 결과에

대한 승패 나눔, 그리고 승자에 대한 가벼운 보상 제공 등과 같이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자연스러운 경쟁구도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실기수업의 경우 경쟁종목을

활용하여 기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팀을 구성하거나 기량이 뛰어난 팀에

핸디캡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승패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방식에 적응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라이벌을 설정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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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니’에게는 ‘나애리’가 있고, ‘최동원’에게는 ‘선동렬’이 있었으

며, ‘히어로’에게는 ‘빌런’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패배할수록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도전하며, 승리했다 하여

안심하지 않는다.

대학생이란 시간은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성장기 동안은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을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집중된다. 그러다보니 성장기를 끝내고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성인으로써 사회활동기

를 맞이하기 이전에 장래나 꿈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고, 절차탁마할 수 있는 시기는 대학재학 기간이 유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재학기간 동안 취업과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마음가

짐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 대학생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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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논의

체육전공의 일자리 현황이나 고용의 안정성 등의 약점에 대해서는 앞서 몇 차례 언

급한 바 있으며,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은 타 계열에 비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체육전공 학생들의 면모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히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전공 전공을 선택한 학생, 성적에 맞추어 진학한 학생, 졸업을

앞두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허우적거리는 학생

들이 생각보다 많다(이원일, 진연경, 2020). 즉, 외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선택지가 불확

실하고, 내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정립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재학기간 동안 지속적인 취업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고, 누적된 취업스트레스는 결국

취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체육전공 대학생들에게 취업소진은 언제, 누가 겪더

라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소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로 인한 피로감, 좌

절감, 무력감, 절망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부

정정서 중에서도 강력한 축에 든다(이영복 등, 2009; 송윤희, 송원영, 2017; 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취업소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취업소진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설령 취업소진을 겪게 되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편의 연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 희망, 취

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투지가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취업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두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가짐이 가지는 취업소진에 대한 영향력을 희망과 취업스트레스

가 매개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에 따라 취업소진을 억제

할 수도 촉진할 수 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한 성장마음가짐을 가지거나 고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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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짐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취업소진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성장마음가짐이 가진 학

업소진이나 직무소진 등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김규태, 2019; 김길식,

이호성, 2021; 김태연, 2022; 전유화, 2021; Heslin et al., 2005; Novotny, 2016; Snyder,

2002)을 통해 성장마음가짐이 가진 취업소진에 대한 억제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

며, 희망 및 희망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적 역할을 하여 각종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연구들(강유정, 2021; 이미라 등, 2020; 이양주, 2022; 이지영, 이희수,

2015; Altinkurt, Ertürk, & Yilmaz, 2015)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마음가짐이 취업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취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선

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성장마음가짐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

(김하영, 2020; 박혜지, 최현경, 2021; 이정아, 탁진국, 2017; 한수정, 박상희, 2020)과 취

업소진은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서 및 신체적 힘이 고갈된 상태로 정의한 송윤희, 송

원영(2017)의 말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성장마음가짐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결과적

으로 취업소진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 1을

통해 취업소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마음가짐이 갖는 효과의 지속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Bettinger et al., 2018)가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하는 진로

와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취업소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에 대한

장기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를 가능케 하는 심리요인으로 투지를 설정하여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이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취업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투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성장마음가짐-희망-취업소진의 관계 및 고정마음가

짐-희망-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투지는 희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절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정마음가짐을 가진 경우라 할

지라도 희망과 투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투지가

가지는 긍정성의 강화 역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소진요인 및 취업소진과 비슷한 부정정서에 대한 투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

구들(민분홍, 박다은, 2021; 서미옥, 2019; 서혜진, 이종연, 2021; 신대건, 박은영, 2021;

이주연, 지명원, 2022; 조선화, 2019; Meriac, Slifka, & Labat, 2015; Kleiman, Adams,

Kashdan, & Riskind, 2013; Salles et al., 2014)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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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지지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음가짐과 투지의 경우 자기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인특질

요인으로 타인과의 관계나 주위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

(Kent, 2018),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원래부터 부정적 상황(예. 학업성적이 이미 나쁜

경우)에 처한 상태에서는 성장마음가짐이 영향력을 잃는다는 연구결과(Chao et al.,

2018), 투지의 구성요인에 설계 자체에 대한 비판(임효진, 2017; Credé, 2018) 등의 비판

적 견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요인 자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취업소진을 감소시키고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마음가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희

망과 투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성의 강화는 고정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의 제한점 또

한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모든 대학생들

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마음가짐은 그 지속력과 영향력 및 주변과의

관계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고,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투지의 경우 구성요

인 설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여러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차원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위요인 중 한 가지를 추출하여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밝힌다.

넷째, 고정마음가짐의 경우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

며, 측정척도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된 척도의 개발이나 영향력의 재검증

등 요인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성요인간의 관계를 확장

하여 다차원적인 관계 구명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길 바라며, 고정마음가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취업소진과 같이 대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실질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언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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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체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취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1을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마음가짐과 취

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 2를 통해 투

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 1은 2022년 3월∼4월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소재 2년제∼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전공 대학생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2는 2022년 5월∼6월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소재 2

년제∼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전공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마음가짐은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마음가짐은 이와 반대의 영향을 나

타내었다.

둘째, 희망은 취업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는 취

업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음가짐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취업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지는 마음가짐, 희망,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소진

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체육전공 대학생의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및 취

업소진의 관계에서 이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취업소진이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희망과 투지의 상호작용은 취업소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변

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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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1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

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에 대하여 알아보고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답안에 체

크(V 또는 O)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이 설문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사

오니 부디 솔직하게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관계법령(통계응답자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

거하여 연구 및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답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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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학년은? (해당 학년제의 학년기입)

   2년제     학년  /  3년제     학년  /  4년제      학년

 3. 귀하의 전공은? 

   ① 체육, 스포츠관련      ② 체육, 스포츠 교육관련

   ③ 경호, 무도 관련      ④ 기타(전공명:               )

 4. 귀하의 학교 소재지는?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인천광역시 ④ 강원도 ⑤ 충청북도

   ⑥ 충청남도 ⑦ 대전광역시 ⑧ 세종특별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광주광역시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대구광역시 ⑮ 울산광역시

   ⑯ 부산광역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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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음가짐(Mindset)

 마음가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더라도 

능력을 많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능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노력해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능력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희망

 희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는 학교에서 꽤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는 계획한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22 -

Ⅳ.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취업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 선후배들이 취업여부를 

물어보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사람들이 취업여부를 물어볼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분야에 상관없이 어느 분야라도 

가능하다면 취직을 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이 안 될 경우를 자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이후의 취업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겻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취업에 대해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이외의 공부에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여가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희망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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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취업소진

 취업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취업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취업준비로 인해 소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취업걱정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취업 때문에 심정적으로 너무 

고갈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취업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준비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준비가 지긋지긋하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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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2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

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투지, 성장마음가짐, 희망, 취업스트레스, 취업소진에 대하여 알아보고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

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답안에 체

크(V 또는 O)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이 설문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사

오니 부디 솔직하게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관계법령(통계응답자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

거하여 연구 및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답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자 서명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현 종 환

지도교수 김 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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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학년은? (해당 학년제의 학년기입)

   2년제     학년  /  3년제     학년  /  4년제      학년

 3. 귀하의 전공은? 

   ① 체육, 스포츠관련      ② 체육, 스포츠 교육관련

   ③ 경호, 무도 관련      ④ 기타(전공명:               )

 4. 귀하의 학교 소재지는?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인천광역시 ④ 강원도 ⑤ 충청북도

   ⑥ 충청남도 ⑦ 대전광역시 ⑧ 세종특별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광주광역시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대구광역시 ⑮ 울산광역시

   ⑯ 부산광역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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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지(Grit)

 투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마음가짐(Mindset)

마음가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더라도 

능력을 많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능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노력해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능력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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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희망

 희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는 학교에서 꽤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는 계획한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취업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 선후배들이 취업여부를 

물어보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사람들이 취업여부를 물어볼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분야에 상관없이 어느 분야라도 

가능하다면 취직을 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이 안 될 경우를 자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이후의 취업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취업에 대해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이외의 공부에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여가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희망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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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취업소진

 취업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나 O로 표시하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취업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취업준비로 인해 소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취업걱정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취업 때문에 심정적으로 너무 

고갈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취업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준비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준비가 지긋지긋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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